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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우리는만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며고이 땅에 태 i‘ 어났다. 조국의 빛난 열을 오늘에 되살려， 얀S로 자주 i
i 독럽의 자세를 확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

i 때마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i
i 삼는다. ‘
;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동

; 익히며， 타고난 저마마되

: 지블 약진의 발판A로 삼。

￥ 을 기른다. 공익과 칠서좋
ti 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

: 어받아， 명랑하고 짜돗한‘ 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E..~
추 융성 。l 나의 말전의 근본익

: 따르는 책임과 의우를 다E

i 여하고 봉사하는 t

i 반공 민주 정신에 투절f‘ 킬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
: 후손에 불려줄 영광된 통역

i 념과 긍지를 지난 근연한

i 모아 줄기찬 노력으

‘ti
ξ‘2·,‘
;i::

,
‘
ι
‘
，
‘·;::

국민 교육 헌장

소 o 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ζ뇨잘을 계말하고， 우리의 저

L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

는 앞세우며 능률과 실칠을 숭

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1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

료 나라가 말전하며 , 나라의

J을 깨달아， ‘자유와 권 ?-1 에

F며， 스스후 국가 건설에 참

뚜민 정신을 도높안다.

f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걸이

l 조국의 앞날을 내마보며， 신

국만무로서， 민족의 슬기블

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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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분화

국난(國難)을 이겨낸 겨레의 슬71

-역대 대외향쟁 사실과 지련극복(試짧克服)의 전통-

6천년의 긴 역

사를 통해 우리 민

족은 자의(自헬)

흑은 타의 (f따意〕

에 의해 많은 수

단(5"t難)을 겪지

않우면 안되었었

다. 따라서 본창
낮에는 연기로 만애는 붕벚a로 샌호를 보내어 나라익

(本章)에서는 삼 긍혹플 전하던 곳이다. (수원성 ι 응과매〕

극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얀 국난을 맞이했던 우리 먼족

이 어떠한 망볍으록 걱에 매향하고， 또 이를 극복해 나갔-딘가를

대표적인 사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마.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랴의 삼극。1 정럽(鼎立)하여 치열

한 항쟁을 전개하던 4세기에서 6세기에 이료는 기간에 중국에

서는 남북조(南北輯)의 분열로 인하여 정치적 흔란이 있었먼 시

키였、으므로 삼국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항쟁헬

수 있었다. 그러나 6세기 말경 대륙내부의 흔란을 수읍한 수(階)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589년) 강력한 전꺼1 왕권(황制王權)..Q.로

등창하여 동방진출을 치도하게 되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구려

로서는 커다란 위웹이 아닐 수 없었다. 우려했던대로 영양왕(몇陽



王) 9년 (598年)에 수문제(階文폼)는 바다와 육지로 군대블 동원

하여 고구려블 침략하였무나 홍수와 잘명무로 말마암아 되돌아

갔다. 그 후 양제(場帝)에 이료러서 30만대군무로서 또 다시

침입을 감행해오니 을지문덕 (z支文德) 창군은 이들을 유언하여

잘수(隆水:지금의 청천캉)에서 대패시컸던 바 이것이 우려 민

족의 역사상 걸이 빛날 살수대협(隆水大錢)인 것이다. 여러 차

례의 침공(홉攻)을 실패로 끝낸 수(隔)는 결국 수차에 걸친 우

리한 고구려 원정(遠狂)이 원인이 되어 패망하게 되고 중국 대

륙에는 수(隨)에 대신하여 당〔廣)이 세력을 잡고 얼어나게 되

었마.

당〔庸)역시 수〔階)와 마찬가지로 동방진출〔東方進出)을 꾀하였

우니 한반도에서의 고구려와는 펄연적우로 매립하지 않을 수 없었

던 것이다. 이유고 보장왕(寶藏王) 4년 (654년) 당태종(庸太宗)은

친허 수륙대군(水陸大軍)을 。1 끌고 고쿠려로 쳐들어 왔으나 안시

성(安市城)의 성주(城主)안 양만춘〔梁萬春)과 연개소문(淵蓋蘇

文)의 탁월한 지략(智略)에 휘말려서 패하여 돌아 갔다. 그 후에

도 수차에 걸쳐 고쿠려 원정을 감행하였A나 결국 뜻을 이루지

뭇하였던 것이니 수(階)와 당(庸)에 대한 항쟁에서의 고구려의

승리가 지니는 만족사적 의의는 자못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

다. 수(階)와 당(庸)의 대군(大軍)01 전쟁에 패하지 않을 수 없도

록 이끈 고구려 국민의 투지(關志)는 저절로 돋아나 호전적인 기

질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무나 그들과의 여러차래에 걸친 거국적인

대전이 고구려가 패망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은 부안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펀A로는 신라에 의한 반도통일의 한 전위적

(前衛的)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애써 부정할 펄요는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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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7세기 중엽 팽팽하게 맞서 있던 삼국 줌에 고구려와 백제

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여 벼리고 반도(半島)

에는 신라와 당이 야심을 가지고 고구려와 백제가 차지했던 영로

에 새로이 、설치한 안동도호부(安東都讓府) 및 웅진도독부(顯律都

督府)가 남아 있게 되었다. 이에 반도의 통일을 위해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고 당(댐)과의 외교를 취해왔던 신라는 뜻하지 않

은 당나라 군사의 주둔에 당황하게 되었고， 이어서 당(廣)이 백제

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반도전체블 자기의 영로로 만들려는

의도임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신라에는 계럼대도독부(짧林大都

督府)를 두고 문우왕(文武王)을 계럼주매도독(짧林;'['1大都督)이 임

명하는 등 신라를 당(댐)의 통치하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신

라로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신라외- 당(康)은

고구려와 백제의 구영로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사고 자연 무력~.

로써 충돌하게 되니 그 동맹 또한 결렬 상태에 빠지게 됨은 당연

한 결과였다. 당〔康)의 속셈이 들어나게 됨에 이르러 신라에서는

한반도 내의 당〔庸)의 세력을 몰아내고 백제와 고구려의 옛땅

을 회복하여 통일대엽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결의와 욕망이 날로

굳어갔다. 그러하여 전 국민의 결속(結束)과 단결(團結)로서 당

(庸)에 매향하여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적 자각과 열의가 고소

(高潤)되어 가니 신라와 당(庸)의 대럽과 충폴은 불가피하게 되었

던 것이마. 신라는 당(廣)과 대항하며 반도블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효구려의 유만(遺民)을 우대하고 선동하여 잃었

던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는 한펀 백제의 옛 영로도 점차 회복하여

갔다. 그리하여 백 제 멸망후 16년을 통하여 크고 작은 50여 회 의

전투를 감행한 끝에 676년〔문무왕 16년)경 결국 실력무로서 당

(짧)의 세력을 몰아내어 우리 민족사상 처음무로 통일된 단일만



즉극가를 이푹하게 되었먼 것이다. 이러한 의 ul 에서 통일된 지역

이 대동강(大I司江)과 원산(元山) 이남이라는 협소한 지역에 괄과

하기는 하지만 신라의 통알이 갖는 민족사척 의의는 중내한 것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신라에 의한 민족결정〔民월링

定)이 없었먼들 반도의 유민들은 시간의 경과에 짜라 만주〔潤”、D

나 몽고(뿔古) 혹은 한족(평찮)의 영향을 받아서 그 본래의 민족성

을 상실하고 전혀 다른 만족무로 되고 단았을 것이다. 즉， 오랜

동안 정치적， 견제적， 사회적A로 분리펀 생찰을 하면 지리적， 혈

연적무로 달라지케 되는 결과를 초래(招폈)하게 되고 나아가 언

어와 문화 빚 역사까지 달라지체 되는 결과룹 초돼(招來)하게 되

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얻한 종족(탤혈)이라는 의식(意識)과

감정(感情)을 알 o 키게 파는 요소(핏핏)가 상살되어 본래는 등알

한 혈족eJiTI.찮) 또는 종족(짧껏)에 속하였더라도 감정과 의식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려한 사실을 마루어 볼 돼， 조선

만족의 모체(母짧)는 신라의 만도통일후 부터 유래하게 되며 "11

록 지역적 A로 완전한 의마의 삼국통일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찰

지라도 반도의 민풍이 비료소 한 민즉， 한 정부， 동일한 법과

풍속， 동일한 지역 안에서 뭉치어 만알 만족으로서의 문화를 가

지고 오늘에 이른 통일을 기초하였마는 점에서 반도통일이 지냐

는 민족사적 의의는 높이 평가되는 것이라 여겨진마. 역대〔歷代〕

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의세에 의해 국가가 위기

블 맞아하게 되는 예가 여려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았다. 그렬

때마다 우리 민족은 어며한 민족적 자부심〔自負心)과 슬기블 가

지고 이를 막아내고 지탱해 왔는지 거란(햇판)과 몽고(뿔古)의

침업을 들어 잘펴 보고자 한마.

고려는 918년 대조왕건C:~~j租王建)에 의해 건국되였음은 。1 ul

- 8 -



여진(女

국교〔뭔交)를

고려 초기는 신라말경 부터 각지에 말후하던 호

중앙칩권체제를 이푹하

잘 아는 바이마.

측(쫓族)블의 세력이 캉대하여서 통일된

지 못하다가 6대 성종(成宗)래에 이르러 바로소 지방제도를 개펀

하고 강력한 중앙칩권화의 현상을 나다내었다. 한펀 대외적인 판

계를 보면， 북A로는 만주와 중극대륙， 남A로는 바다플 건너 일

본과의 판계에서 가장 먼저 관계가 생긴 것은 북A로 경계가 맞

닿아 있는 거란(월판)이었다.

거란(꽃판)은 고려 건국초부터 압록캉(碼왔江) 유역의

혈) 땅을 넘어와 고려와 서로 사신(使百)을 보내며

맺었는데， 거란(횡꿨) 태종(太宗)에 이르러서 국호(델하o룹 돼요

(大選)라 바꾸고 여진〔女힐)을 정복한 뒤 주위의 여러 적은 나라

들을 경영하고 다스리더니 성종(밟宗) 12년 (993년) 10월 플연 저l

1차 고려침업을 감행하였다. 이어1 고려에서는 서희(徐熙)플 보내

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케 하는 한펀 거 란(횡판)의 장수(將帥)와

담판케 하였던 바 서휘는 “고려는 고구려플 계승한 국가이묘로 역

사적인 이유대로라면 현재의 요(選)의 영토가 도리어 고려외 영

도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고려와 요(選)의 관계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압록강 동쪽의 여진(女함)의 옛땅을 회복해야만 가

능하고 하여 도라 어 강동(江東) 6주(1'[、D를 얻 어 영 도블 확창하고

강화(講和)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마. 그 후 얼마 동안은 표면상

무로는 두나라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는듯 하였무나 현좀(顯宗)원

년(lOlO년) 2차 침입을 감행하고 천종(顯宗) 9년(lOIS년) 다시 제

3차 침업을 강행하였다. 수차의 침업에도 불쿠하고 고려는 끝까

지 지켜 거란(뿔판)을 격퇴시켰는데， 득히 강감찬(쫓뼈替)장군의

귀주대첩(龜州大鐘)은 우리 만족의 역대전쟁사에 견이 벚날 엽적

A을 남기고 있는 커다란 승리였다. 이와 갇。l 전장터에서는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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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熙)의 탁월한 웅변술과 지 략 및 캉감찬〔쫓耶贊)의 용맹 이 국

톡 보존을 위해 불을 뿜고 있을 즈음 문종(文宗) 해에는 불교의

힘에 의해 국난을 극복할려는 움직임무로 대장경판〔大藏經짜)의

주조사업(鐘造事휩)01 우려 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불행하

게도 당시 주조된 구판(舊板)이라고 불리우는 고려대장경(高麗大

藏經)은 몽고의 침공 o 로 소실되어 그 잔펀(殘片)조차도 찾아 볼

수 없었지만 당시의 인쇄본이 다소 남아있어 이것을 표본A로 해

서 현재 남아있는 해 인사 대장경 판(海印풍 大藏經板)을 또 다시 주

조할 수 있게 되었우니 구판(舊板) 대장경판(大藏經板)의 주조가

갖는 문화사적 및 민족정신 함양의 의마에서의 그 의의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란(행판)의 수차에 걸친 침입에 의한 전화〔戰福)가 지나고

200여년이 지난 뒤 고려는 새로운 외세에 의해 또 한번 시련을 겪

지 않 o 면 안되었무니 그것은 중국대륙에 새로이 일어난 몽고(훌훌;

古)의 침엽이었다.

몽고〔뿔古)의 최초 침엽은 고종(高宗) 18년(1231년)이었는데

당시 최씨〔짧많)의 무안정권(武人政權)은 일대 항쟁을 결의하고

울킬에 약한 몽고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화(江華)로 도읍〔都뭄‘)、

을 옮겼다. 캉화로 도읍을 옮긴 후 귀족들의 호사스려운 생활은 여

전하였A나 전국 각지는 몽고군의 발걸 아래 유란되지 않은 곳이

별로 없었오며 백성의 생활도 또한 말이 아닌데다가 귀중한 문화

재가 대부분 소실되는 등 전란의 참화는 너무 겉였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수차에 걸친 몽고의 위협 끝에 원종(元宗)11년 개성

(I펌城)-으로 환도(還都)하였다. 최씨 일문의 독채정치의 횡포는→

매우 컸지만 국민 각자로 하여금 몽고에 대항하는 정신을 고취케

하고 총력을 기울여 장기전(長期戰)을 전개한 것은 문신〔文닮)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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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라를 다스렬 혜에는 볼 수 얹는 민족정신의 굳건한 일면을 보

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 71 혜문에 칙싸의 무안정권이 오랫

동안 유지되는 한 고려의 향몽정책(抗쫓政뿔)은 변할 수 없었겠

지만， 최씨의 무안정권(파人政權)이 무너지고 난 후로는 간신허

명맥을 유지해 오먼 향몽(抗뽕)은 원종(元宗)11년 몽고와 강화

를 맺은 후 완전히 결렬된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몽

고의 침입A로 인하여 만족문화와 전통을 고수해야만 한마는 알

념에서 몽고군에 매향해서 전쟁을 벌안 삼벨초(三別妙)의 난〔펴L)

을 하나의 만순한 반란 o 로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라 여겨지

며， 이들의 향거를 통해 고려 무언(武人)의 향몽청 신(抗쫓精神) 및

외세에 대한 국가보존의 자세가 얼마나 확고하게 갖추어져 있었

던가를 알 수 있겠다. 한편 몽고의 침

입 o 로 인하여 소설되어 버란 운화재의

복쿠블 위해 두벤채의 대장경판 간행사

엽이 초기 대장경판의 인쇄본을 표본 o

록 하여 대장경판。1 소실된 수년 후인

고종(高宗) 23년(1236년)에 강화도에서

행하여졌는 바 전후 16년이란 긴 세월을

소비하면서 국가적인 대사업4로 단행

하요로서 마침내 고종 38년에 이르러서

총 8만1천l백 27매 에 달하는 。1 른바 판

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또 다시 만들

었던 것이다. 이 판만매장경을 또 다시

만들게 된 동기는 말할 나위도 없이 부

처의 힘을 벌어 적명을 퇴치하겠다는
판만내장경판(상)파 그 인

신앙적 또는 애국적 정열에 껴안하였을 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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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것은 또한 대장경의 조판(造板).Q..로 부처의 자비를 벌

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우리 만속의 슬기를 엿보케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상의 노력은 굳은

단결과 국가보존의 열망이었음을 우리는 보아 왔다. 어느 국가의

역사에서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소위 국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

동력은 각 시대에 있어서 그 시대에 살았던 민족의 가솜 강축허

자리장고 있던 어떤 절박감에 의해 나타나는 민족관념(民族觀念)

내지는 단체의식(團體意識) 갇은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민족관념 내지 단체의식을 갖는 민족에게 역사적언

한 인물이 구심점이 되어 칩결되었을 때 민족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다. 문제는 역사적인 한 인물과 먼중

이 한 마음우로 뭉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또한 그러한

인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민줌을 。1

그L는 인물은 캅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의 세월을

거쳐서 민족의 생활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은많은말을요하지 않

는다. 고려 시 대 에 있어 서 서 희 (徐熙)가， 강갇찬(姜뼈贊)이 , 윤판

이 그러고 삼벌초의 칩단이 외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

도 모두 온 민족의 청신적 단결에서 이루어진 슬기의 결청체(結

옮體)01 었마. 이러한 민족의 슬기는 이씨조선에 넘어와서도 면면

히 민족의 생활속에 흐르고 있음을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李釋많)

창군의 활약이나 의병(義兵)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잘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션조(宣祖) 25년(1592년)에 발말한 임진왜란은 장세한 기록이

뒷받침 하는 가장 큰 국난이었음은 너무나 잘 얄려진 사실이다.

국내적A로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종말을 가져와 통일국가로서의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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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모블 갖춘 섬나라 일본은 평창된 인적자원의 분산을 위해 명

〔明)나라를 공격한다는 주싣파에 조선을 침범해 왔다. 당시 국내

에서는 사화(士祝)와 당쟁(黨爭)우로 인하여 민심은 이탈되어 있

었고 관료는 부패하여 국제정세에 눈을 돌랄 겨를이 없을 만큼

부패한 사회상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부패한 사회상

과 우방비한 상황하에서도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슬기를 우리

민측은 가지고 있었다. 그 가장 두도려진 이가 성웅 이순신 장군안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뭇할 것이다. 이익(李銀)과 신럽〔申E立) 등

의 창수가 육전(陸戰)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선조대왕(宣祖大王)

일행의 평양무로의 파난이 결정되는 위급한 사태가 왜적이 침입

한 10여일 만에 벌어졌다. 당시의 구차한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구태여 상세하게 설명할 펄요는 없겠지만 어셋든 육지에서의 패

전을 해상에서 승리로 이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엽적에 대해서

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로 었던 이순신 장군은 신묘한 전

략과 거북선의 제조 등 새로운 무기를 발명하여 전쟁에 활용하묘

로써 마침내 왜적을 분쇄하고 제해권(制海權)

을 장악하여 전세를 우리 펀에 유리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가 해군의 펄요성을 통감하

고 스스로 함션을 건조하여 국난에 대1:l 1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의 뛰어난 애국심과 애

족하는 마음에 기인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

다. 극도로 불리해 있던 전황속헤서 충분하지

못한 무기와 전함 몇척을 가지고 옥포(玉浦)

해전의 첫 승리를 기점A로 하여 망포(庸浦)，

당항포(廣펜浦) 및 한산도(閔山島)에서 각기 이순신 장군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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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승리를 거두어 갔다. 특히 한잔도 앞바다에서의 해전은 권율

(權律) 장군의 챙주대첩(幸州大鐘) 및 김시민(金함敏)의 진주성 혈

전(팝}‘H城 血戰)과 더블에 엄진왜란 3대 대캡의 하나로 손 꽁허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이와 같은 눈부신 활약은 해상권(海上權)을

완전히 조선군의 손아귀에 있게 하였고 그 결과 해강A로 북진하

여 육군과 합세하려던 왜군의 착전은 완전히 결렬되고 분쇄되어

버렸던 것이다. 곡장지매안 전라도 지망이 피해를 업지 않A묘로

써 전란 중에서도 국가가 채청장의 궁핍을 덜 받을 수 있었던 것

도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슬기에 기언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

라， 걱의 보급로를 완전허 위협하여 육군의 작전을 곤란하게 하

는 퉁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은 삼도수군통제사〔三道

水뿔챈폐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과시하고도 남음이 있어 후세

를 사는 우리들셰꺼1 깊은 갇동을 불러 일A키게 하는 것이다. i5~

장에서의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로대로 하여 한펀 육지에서는 사

방에서 .의명이 얼어났다. 의명은 대개 승려 도는 유학자(協學협j

듣로서 그들。1 일만 덴중의 갱신적안 기풍이 되어 향로의 방위어!

전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마. 국난을 당하여 각처에서 궐기하는

의군(義軍)에 투신하는 인민은 날로 늘어나 단시일 내에 장당한

세력을 。1 루게 되었￡니 。1 플은 혹은 단독A로 혹은 각처에서

재펀성되는 관군과의 협동으로 활동을 겨1 속하였A며 비록 이 의

명이 국톡수복에 큰 전과는 남기지 않았마 할지라도 국가의 운명

을 지키려는 민줌의 저향운동은 실로 열열했음을 얄 수 있다. 그

중에서 드 의 령 (宜寧)의 곽채 우(郭再祐)， 옥천(~J11)의 조헌(趙

憲)， 전라도 장흥(1릎興)에 서 의 고경 명 (高敬命) 부자〔父子)， 광주

(光州)의 김천억(金千盤)， 김덕 령(金德觀)등이 이끈 의명과 서산

돼사(西山大師)， 사명당(四·평혈)등。1 01 끈 승명(健兵)은 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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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명이 각처에서 봉치하였다. 최익현(뿔益

鉉)， 신돌석(申흥石)등의 소직적인 의병활

민 영 환 ‘ 동과 국민 각자의 열화같은 반대에도 아랑

곳 없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소선을 멸망시킬 좋은 기회만을 노

- 1 5、-

적인 예라 하겠다. 이들 외에도 크고 작은 허다한 의병이 일어녔는

데 이갇은 의명의 、유격활동이 왜군에게 주는 타격은 실로 막대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바다와 육지에서 의병과 이순신 장군

의 활발한 움직임에 힘입은 바 되어 국난의 위기는 평정되었A니

‘ 우리 조장들이 나라를‘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고 끈덕진

것이었나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i 세계 각국이 새로운 문명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A

로 나가고1 있을 때 폐쇄정책을 고접하던 조선은 거의 이를 외면한

채 19세기 후반을 맞이하였고 이어서 노도처럼 밀려오는 열캉의

세력은 걷장을 수 없는 흔란의 세계로 휘몰고 들어 갔다. 갑오경

장(I¥午更張)， 을사보후조약(z已保護條約) 그리고는 치욕적인 한

일합방(韓日合켜~}"""

1919년(광무 9년)에 체결펀 을사보호조약은 실제적 o 로 조선의

세반 내정(內政)을 관장하는 것이었우므로 온 국민은 맹렬한 분

노속에서 이를 반대하였다. 보도(報햄)와 주장(主張)이 통제되어

있던 언론기관이었음에도 불쿠하고 황성신문(皇城新聞)등은 조약

의 전말과 함께 비분캉개한 논설을 게재하

여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켰으니 국민은

모두 이에 자극되어 분격하지 않은 자가 없

었다. 민영흰:c閔泳煥)， 조명세〔趙원世) 등

분노쾌서 스스로 목숨까지 벼리는 애국지사

가 속출하는 한펀 무력무로 반향을 꾀하는

、



리고 있었던 것이다.

을사보호조약이 고종(高宗)의 뜻이 아니었음은 주지의 사실안

만큼 때마침 「헤이그JC海牙)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짧國平和會

議)에 대표를 참석시켜 을사보호조약의 불법성을 역설하고 국권

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

시 악랄한 일본의 방해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A니 일본은

이블 기화로 고종(高宗)을 퇴위〔退뾰)시키고 통감(經藍)을 설치

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다가 마침내 1910년 극도의 무력 억

맙통치가 이루어지는 합방〔合행)01 선폭되었다. 온 국민아 파로

써 향쟁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전개되었고

민족의 독럽을 위한 투쟁이 유형 혹은 무형으로 계속되었A니

침략에 대한 항거는 침략의 원흉 빚 민족의 반역자들에 대한 양

잘로 나다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그와 같은 경제적， 정치

적， 문화적인 여러 형태의 침략에 대하여 가장 거대한 반항운동

의 하나는 1919년의 3.1독럽운동￡로 칩약시킬 수 있는 것이다.

3.1독립운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 국의 「윌슨JCWi1son) 대통령

의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에 영향을 받은 국내외의 독럽투

i

i

사들을 주축A로 하여

거족적인 독럽운동A

로 나다났다. 이 3.1

운동에 있어 민족대표

33안의 이릎우로 발표

된 독립선언서는 한국

이 독립국임을 만천하

셰 선언하고 어느 민

‘/

족이 나 스스로 생존할 만셰를 부르는 사람플(3.1운동당시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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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당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사설을 션포

하였A니 이것은 결코 일본의 간악한 식민지 정치에 대한 보복적

인 행위가 아니라 어다까지나 민:족의 의사를 쾌히 발표하여 평화

적A로 독랩을 되찾자는 민족의 퍼맺힌 절규였먼 것이다. 그러나

l 일제의 무력적인 탄압A로 인해 3.1운동은 끝내 실패하였지만

3. 1운동을 통해 나다난 민족의 단결력과 목럽에 대한 갈망이 그

이후 수차에 걸쳐 일어난 항일운동을 유발시키는 촉진제가 되었

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든 삼국시대 이후 수난

의 역사를 겪어온 우리 민족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나라를 지키

고 보존하는 힘을 걸렸고 외세에 대하여서는 하나로 뭉쳐 항거할

수 있는 단결력을 배웠다. 국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은

채치와 슬기로써 이를 극복하였고 분단된 조국이나마 영광펀 조

국을 후세를 샤는 우리플에게 물려줌￡로서 5천년의 긴 역사를

차진 단얼 민족국가릎 향유(享有)랄 치쁨을 줄 수 있었먼 것。1 라

여겨진마.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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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민주주의 해설’

민주적 정치제도와 생활양식

1. 민주적 정치제도

지난 호에서는 민주주의의 뭇， 안

간의 존엄성， 평등과 기회균등， 진

리의 상대성 등을 중심A로 하여 만

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따라서 。1 번에는 민주적

정치제도와 이려한 제도하에서 생

활하는 민주국가 국민무로서 가져 야

-랄 민주석 생활양식이 무엇인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민주주의는 국가 운영의 한 정치

형태안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지

르 채택하는 정치 형태는 그 나라

의 여러가지 r환경괴- 조건에 짜라서

제각기 다르다.

본래 청치는 국민의 사회적 경제

자유의 여신상 적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그 사

회의 역사적언 전통이나 국민성 또는 국민의 청치적 역량 등에

따라서 실지로 운용할 정치 형태가 정해진다. 그러묘로 다같。1

민주정치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하나같이 갇을 수는 없A며，

오히려 민주주의는 그 사회에 가창 적합한 형태로 제도화되묘로

-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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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성있재 발전하는 데에 본래의 가치가 있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기술적인 이유로

서 국가 권력을 엽법， 행정， 사법 등 삼권4로 분리시켜서 견제

와 균형을 도모하는 조직원리를 채택하는 것은 정부형태의 공

흥점이지만 특히 입법권과 행정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권력을

엄격허 분리 독럽시키는 마국식의 대통령제와 입법권을‘ 중심￡로

하는 영국식의 의원내각제로 크게 나누어 진다. 이 밖에도 프랑

스 제 5공화국의 대통령제나 스위스의 회의제(會議制)등 특정적언

청부형태도 있다.

그러먼 지금우로 부터 。1 걱한 여러카지 정부형태에 대하여 하

나 하나 설명하기로 하겠다.

가. 대통령제(大統領옮I])

대통령제가 대표적부로 발달한 국가는 마국이다. u1 국은 1787

년 제정된 연양 헌법에서 「몽테스큐」라는 학자의 권력분럽본(權力

‘ 分立調)에 입각하여 정부와 국회가 서로 독.랩되고， 독립된 법원。1

사법권을 행사하는 매통령제의 정부 형태블 채택하였다.

미국 연방헌볍에 의하면 업뱀권은 상i 하의 양원무로 구성되는

연방의회에 속하며， 행정권은 국만이 선출한 대통령에 속하고，

사법권슨 연방 법원에 속한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不信任權)01 없으며， 또

→한펀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해산권(解散權)01 없다. 따라서 임법

부와 행정부는 구성과 성랩에 있어서 서로 독럽되어 있다. 한펀

-법원은 재판권을 가지는 이외에 소송사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

반되는가 안되는가를 심사하는 위헌볍령심사권(違靈法令審養權)

-을 행사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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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연방상원(聯햄上院)은 대통령의 고급판라 임명에 대한

승인권이 있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성럽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

권을 행사하여 서로가 견제한다.

이러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 동얀은 정국〔政局)01 안정되어

국가 시책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국회의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

며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펀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수반안 대통령이 국회에 매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서 독재에 흐르기 쉽고， 행

정부와 업법부가 서후 화합하지 않고 충돌할 때에는 이를 방지활

적절한 제도의 장치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나. 의원내각제(議월內關힘!])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발달된 정부형태이다. 이 제도는 각국

에 보급되어 각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주요한 특징은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여하에 그존속이 의존되나한펀 행정부에게

도 의회의 해산권이 부여되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당정치의

발말로 딸마암아 국회의 다수당인 여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되고， 국회 의원이 각원(聞具) 즉 장관도 컴임하묘로 국회와 내

각〔행정부)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내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신임에 그 존속。1 의존되묘로 민주적 요청에 적합하며， 내각이 책

임정치를 하고 또 국회와 내각이 하나가 되어서 캉력한 정치를

활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양당정치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여러개의 조그마한 정당이 난랩한 국가에서는 정국

이 안정되지 못하고 정부가 국회에 의하여 지나치게 좌우될 뿐던f

아니라 다수당의 횡폭를 억제할 제도가 없￡며， 국휘가 정권을 장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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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한 투쟁창소가 될 위험이 있다는 데 그 단점이 았마.

다. 간접 민주정치(間援 民主政治)와 선거제도(選짧셈많)

현대국가는 고대 「그러스」의 도시국가와는 달러 넓은 영도에 많

은 언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첩무로 담당하여 처리할 수 았을 만큼 간

단한 것이 아니묘로 간접 만주정치를 원칙4로 하고 있다. 간정

만주정치단 국민。1 그 대표자블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국민의 이

→름우로 국따을 위하여 국민의 의사에 딱른 청치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대표

를 뽑는 방식인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지위

를 차지하는 것

의 하나이다.

국민이 국가정

치에 참가할 수 국가정책을 의논하고 있는 국민의 래표자안 극회의원듬

었는 유일한 기회안 선거는 만주정치의 운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하여 현대국가는 국민이 그 대표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거하는 제도블 마련하고 았다. 또 이러

한 선거제도는 성년에 달한 모든 국민이 아무렌 제한없이 참가한

-수 있는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블 원칙으로 한다.

간접 만주정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선거의 민주착를

-기해야 할 것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이 선거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잔 선커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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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둘째， 선거를 판려하는 국가 기관에서 공명선거를 기하도록 하r

여야 할 것이다.

라. 점당정치(政黨政治) i

요늘날 민주정치라면 대의정치(代議

政治)를 뜻하고， 대의정치라면 청당정

치 (政짧政治)를 듯한다.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 함에 있어

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意思形成)

에 협조하고， 이것을 칩약하여 국가

정치에 반영하려면 청당의 역할。l 있

어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

사 령성에 협조하고， 공직 선거에 후

보자블 추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음

무로써 국가 기관을 구성하여 자기 당
껴I밀 공명선거는 곧 민

주주의 권리이다.

‘

의 정책을 실현하며， 국만의 이익을 증잔할 것을 목적￡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대중민주주의가 보급됨에 딱라， 시민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명망가정당(名뿔家政靈)에서 대중정당(大樂政:

짧)~로 변천 발전 되었다. 우리 나라의 헌법도 이러한 방향에

순응하여 정당의 지위를 정하고， 정당이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를

연걸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 있어서 민주청치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

기 우i 하여서는 국민의 이익을 공정히 대변하는 국민정당의 존립

이 블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마. 정당이 개인적인 정실이나 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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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도당〔徒黨)-으로 되지 아니하고 정책을 가지고 국만에게

신임을 묻는 국민정당A로서 각 정당 서로가 공정한 경쟁을 하여

서 정권을 담당하여 나갈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는 풍부한 결실

〔結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마. 공무원(公務뭘)의 지우I (地位)

민주국가에 있어서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함은 누구나 아는 사

실이다. 짜라서 민주국가에 았어서 공무원의 지위는 주권자안 국

민의 수임자〔受任者)로서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국민의 공복(公

廣 : Public Nervants)이 다.

공무원은 국만의 공복이기 해문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에 았다. 공무원은어느 일당이나 어느 알파의 종복〔從龍)이 아

니므로 전체 국민의 복리릎 위하여 자기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허

수행하여야 한다. 과거의 전체군주국가〔專制君드는國家)에서는공무

원을 관리〔官更) 또는 신하〔많下)라고 했A며， 그들은 군주의 하

안우로서 군주를 위하여 충성을 마하고 국만에 대하여 호랭하는

가혹한 지배자로서의 역할읍 하였었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공무원

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 활동。1 인청된 특수 공무원

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득정 정당을 초칠하여 공정허 칩무향 o

로서 극만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지위는 공무원제도로써 보장된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펀다.

바.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우러 나라는 해방 이후 마국식 민주주의가 도업되어 지난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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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동안 우리 민족에 알맞는 민주주의로 정창 발전해 왔다. 특

히 지난 번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채택된 유신헌법(唯新憲法)은 한

국적인 특갱을 잘란 우리 민족에 알맞는 민주헌법￡로 이 땅에 토

착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청부형태는 선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

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와 의원내각제(議員內聞制)의 장점이

흔합되어 만들어진 대통령제이다.

그 특징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구성이나 활동에 있어서 서로 목

럽되어 있고， 헌법에 위헌심사권(違憲審호權)01 부여된 데에 있

다. 미국식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국회가 단원제이고， 부통령제가

없우며， 국회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수있는 권

한이 있다는 점이마. 특히 안무로는 조국 근대착의 과업을 완수

하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밖A로는 공산 침략을 분쇄하여 승

공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기쿠안 동일주체국민휘의

(統一主體國民會議)를 두고 있A며， 복지국가 건설에 총력을 경

주하고 있다.

2. 민주적 생활태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로서 훌륭히 생

활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가. 자유(自由)와 책임(責任)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를 마국에서 수업한 것이묘로 그것을 우

리 사회에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성장을 해롭게 하는 사

회적 요인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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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주주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요소는 자유

인데 그것을 올바료게 누리기 위하여는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율(自律)을 기초록 하기 해문이다. 자율

이란 자유언이 스스로의 의사에 짜라 행동을 하며，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유란 스스로가 승인한 테두리 안에서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며， 그 테두리블 벗어 났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

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무로 오해하는 알

이 있지만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되고， 딱라서 공동생활을 파괴하

게 될 것이다. 그러묘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자유와 책임

은 마치 두 수레바퀴처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우리 나라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번 자유의 수만

을 겪은 것도 우리가 책임을 모르는 방종(放縮)-으로 흘러감으혹

써 스스로 초래한 수난。1 라 하겠다.

앞 o 로 우리는 자유와 함께 또한 책임을 지면서 민주주의를 육

성 발전시커 나가야 찰 것이다.

나. 곤대화 정신(近代化 精神)

정치의 민주화는 정치풍톡의 근대화블 전제로 한다. 우리는 정

신면에서 합리주의〔슴웰主議) 또는 개인주의〔個人主義)의 본뜻

을 바료게 파악하여 。1 것을 생활속에서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블

억압하는권위주의(權威主義)의 잔재를몰아내고또한사회 경제면

(社會經濟面)에서 생활’양식의 근대화와 산업의 합리화를 이룩하여

야 하겠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커만은 발전된 근

대사회라야 하기 돼문이다. 전근대적 청신유산이나 사회쿠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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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갖고 있어서는 민주주의 실현이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민주주의의 성장을 해치는 전근대적 요언이

허다하게 도사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는 인간성의 존중 j

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관존민비(官尊民명)의 관념이 남아 있

어서 위정자는 자칫하면 국만의 안간우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
짓밟는 일이 간흑 있었다.

도요 민주주의는 자유와 함께 평등을 치본 요소로 하는데 유교의

영향과 기타 사회적 폐좁으로 말마암아 평등의 판념이 확립되지

뭇하고 있다. 우리는 서쿠 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

었던 〈문예부흥〉이나 〈종교개혁〉의 청신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을 짧은 시일 안에 치려야 활 처지에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육성을 위한 근본과제는 각 분야에 갤천 근대화에 있다고 하겠다

다. 민주적 역량(民主的 켜룹)의 향상(向上)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민주주의 육성의 담당자도 역시 국

민이다. 민주주의가 성공적A로 실현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긍극적A로는 국민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 았다. 그러묘로 국만펀

우리는 주권자로서의 위치와 임무를 다시금 자각하여 각자가 우

리 나라 민주주의 질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므로써 이바지

할 수 있는가를 향상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국민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치 즉

우민청치(愚民政治)로 다락되어 선동정치가가 국정을 어지렵혔던

예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성패는 국민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국만에 의하여 운영되

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자체가 국만을 참A로

언간탑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의 문제는 어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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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신의 문제이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가청치의 문제나 공공적 문제에 대하여

남의 일처렴 방관하는 생활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았다. 그러냐

모든 국민이 국가 정치의 문제나 공공적 문제를 외면하여 벼리고

좁은 자기의 세계에만 파묻혀 버린다면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

고， 안간의 협동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민주주의가 없고， 인간과 인간간의 협동과 장후푸

조가 없다면 인간의 생활은 보람이 없는 바참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쿠나가 다 주권자로서의 자각에서 출말하여 국가의 바

른 정치에 이바지하는 결의(찮줍)와 자세〔쭉웰)블 카져야 하겠다.

라. 국가 활동(國家품헬)의 민주화(民主化)

만주정치의 육성에 았어서 국만의 민주적 역량이 아직 반약한

우리 나라에서는 만주주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임무플 강조하지

‘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만주제도 자체는 외국 것의 좋은 점을 수입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A나， 그 동안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위정자가

볍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그릇되게 운용하여 국가를 위기에 몰

아 넣은 적이 한 두벤。1 아니었다.

더구나 오늘 날의 국가는 소극적A로 국민의 자유권의 보장만

A로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걱A로 생활권(生‘펀權)을

보장하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묘로 그 임무가 확대되

고 있다고할수 있다.

그렬수록 국가는 “법의 지배”의 정신을 잊지 말고 민주찰서를

졸선해서 지키묘로써 민주주의 육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n/
』



마. 개성(個性)과 인격(A.格)의 존중

또한 만주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마. 개성이 다른 사람들야 한데 모여 사희생활을 하

려면 자연허 의견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혜 자기의 의견을 ‘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마수의 의견의 결정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끝까지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운다

면 모든 일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바. 규율(規律)있는 생찰

민주적 공동생활이란 각자가 자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

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아무런 기준이 없A면 사람과 사람 사

이에 의견의 충돌이 쟁겨 원만한 사회생활을 이물 수 없다. 그

러묘로 여기에 각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과 하여서는 안

될 일의 한계를 결정할 펄요가 있다.

사회생활의 균율이란 이러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규뱀을 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곰 볍이다. 그러묘로 모든 사람은 법을 지켜

야 한마.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며 자율적무로 행동하는 만주사

회의 성원이묘로 국가의 캉제가 있건 없건 자진하여 법을 지키도

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을 지키는 정신 즉 준법정신은 국가의 법 뿐만 아니라 모

든 종류의 사회 생활을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펄요하다. 학교의

교칙，단체의 규약，회사의 정관 등은 그 사회에 있어서는 그 것이

곧 법이묘로 그 사회의 극성원들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이를 찰 지켜야 한다. 그러고 혹 내용이 좋지 않

음 어떤 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철차를 밟아 고쳐칠 매 까

지는 역시 법무로서 지켜야 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걱언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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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뜻을 말하는 것이다.

끝 o 로 우리는 조국통일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통일의 방법과 절차는 정부에 맡기고 국민 각자는 현 위치에

서 꾸준한 인내와 용기블 가지고 밝은 내일의 최망을 바라보벽

부지런히 일하는 국민정신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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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산주의 비판|

공산주의 정치이론과 살제

지난번 「공산주의 비관」 강좌에서는 「칼·마르크스」라는 독알

의 철학자가 고얀해 낸 「공산주의의 철학과 사장」에 대하여 그

기본적인 골자만을 소개하여 그것이 지니고 있는 모순점이 무엇

언가를 대강 꿇어 보았다.

짜라서 이먼에는 「찰‘ •.，마르크스」는 물론 그 외의 여러 공산주의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 청치이론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

펴본 다음 이들 이폰들이 가지고 있는 허황한 내용과 모순점즐

을:비판하고， 요늘날 이같은 터무니 없는 공산주의 이폰을 굳게

믿고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국가들

의 현질은 과연 어떠한카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1. r계급투쟁론 J(階級團爭論)과 그 모순점(공居點)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계급투쟁폰」이란 무엇이며‘ 그

모순점은 어다에 있는 것인카?

공산주의 정치이론은 인류역사가 재산을 갖지 뭇한 무산계급

(無월階級) 즉 노동자들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산계급(有옳階

級) 즉-고용주들 사。1 의 투쟁의 역사이며， 이 투쟁이 사회를 말

전시키는 원동력(原動力)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소위 「계급투쟁

흔」으로 부터 출발한다.

이 「계급투쟁론」을 다시 얄기 쉽게 풀이하면 티「음과 같다.

인류사회는 남을 착취하는 계급과 남에게 착취를 당하는 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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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o 록 나뉘어 지는데， 이 두 계급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부터 줄곧 싸움과 대럽만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부터 이 두 게급

착취를 하는 계 급인 자본가 계 급 (부르죠아)과 착취를 당하

는 노동자 계급 (프올레다리아)간의 싸움은 더욱 더’ 치열해’ 졌￡

며， 이같이 자본주의가 말달하여 경제가 발달하면 발말할 수록 。l

러한 대립과 싸움은 더욱 더 치열해져 끝내는 착취를 망하기만

하던 노동자 계급이 폭력우로 자본가 계급을 넘어도리고 정권을 탈

취하게 되므로써 「폭롤레타리아」 독채정권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롤러1 다리아」의 이익이 바로 사회전체의 이익이 된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계급 투쟁론」이 지니고 있는 모순점은 어다에

것인가?

있는

p
"-T一
~

첫째로， 공산주의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대럽관계로만 생각하여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만청한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두 가지 칩단이 다른 문제헤 았

어서는 서로 힘을 함쳐서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다.'

1

예플 들면， 두 차레의 세계대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침

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우1 대로위칠 경우에는 재산。l 있고 없고

간에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해 나간 사실들을

역사블 통해 찰 알고 있다.

주장하는 것과

오히려 국만들

그리고꾸

이와 같이 인류사회의 발전은 공산주의자들이

갇이 계급 투쟁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의 단결된 힘과 사회발전을 위한 목적의식(目的意識)

줍한 노력의 소산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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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고도록 발달된 근대 선진 자본주의 경제 국가에서는 정

부에 의한 사회시책A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 g발달되고 노

동자들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어 결국 계급의 대립보다는 오허려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살

정인 것이마.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인류사회의 역사블 계급투

쟁의 역사라고 단적무로 말하는 것은 오직 인간사회의 어두운 면

만을 강조하고 밝은 면은 외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 마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

들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이려한 선진국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현채에도 모든

힘을 다하여 균형된 국가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다.

둘째로，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의 이익(利益)이 바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한 사설이다.

그러나 어느 한 계급의 이액이 사회전체의 이익이 될 수 없마

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거니와 우리 사회나 국가에는 알청한

계급의 이익 외에도 계급을 떠난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만족의 。1

억 또는 인류 전체의 이익 등 보다 숭고하고 높은 이익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그

들의 정치적인 목적 즉 생활에 궁펑을 느끼고 있는 가난한 노동

차 농민들을 선동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칩결시쳐서 정권탈

취에 동원되도록 하며， 욕구 불만을 가지고 았는 일부 지식안들

과 젊은이들의 반말심을 조장시커서 사회질서의 파괴에 동원되도

록 선동하기 위해서이기 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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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로， r계급 투쟁론」이 지니고 있는 잘뭇은 소수의 차본

카 계급과 소수의 카난한 노동자 계금의 사이에는 많은 중간계층

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무시한 점이다.

더우기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중간계층이 자본가

계급과 손을 장고서 기엽을 경영하는데 칙첩 참여하고 있는 실정

을 생각해 볼 얘 이 낡아빡진 이론을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성경 처

렴 믿고 떠들고 있다는 것은그플이 이 이폰을공산주의 청권을유

지하카 위한 수만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는 블 수 없는 것이다.

2. r폭력혁명론 J(暴力훌命論)과 그 모순접(牙탤點)

그러면 마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폭력혁명온」이

란 무엇이며， 그 모순은 어다에 였는 것일까?

공산주의 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 서 , 경 제 가 고도로 발달

하여 생산력이 일청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생산과정에서 여러가

지 모순이 생겨나무록써 노동자와 자본가 사。l 에 충돌아 얼어나

게 되는데 결국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무켜서 이러한 모순을 가지‘

고 있는 사회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혁명의 방법은 자치의 생명을 희생시킬 각오를 가지

고 무자비하꺼l 진행시켜야 하며， 자본가플로 부터 모든 생산수단

과 권력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본카가 다시는 부활할 수 없도

록 노동자들이 독채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폭력혁명론」이 지니고 있는 모순점은 무엇이켜

도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무자비한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

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폭력」을

없어서는 안되는 펄수적(必須的)안 것우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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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지난 날의 모든 혁명이 낡고 부패한정치제도 해

문에 경제적 또는 사휘적 말전을 이룩찰 수 없을 경우에 일어났

다는 사실을 잘 얄고 있A며， 그것도 다만 「폭력」을 혁명의 수단

o 로서 일시적우로만 사용했을 뿐이지 일단 낡은 청치제도블 우

너뜨린 후에는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

에도 자기의 척을 없애버리묘로서 청권을 유치하기 위하여 계속

해서 폭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싣은 소련에서의

「스탈란」의 공포적인 피의 숙청， 중공에서의 문화혁명에 의한 푹

력 행위， 그러고 북한에서의 김알성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럽하기

위한 무자비한 숙청 등의 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보았다.
il'Imwa·h.%%i&i:&V3\ltUtQ1tSOM싸-뤘했흉짧훌짧행흉짧흉짧廳數짧廳짧 훌~

둘째로， 이 「폭력혁명

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폭력적인 망법에 의하여

정권을 빼앗은 사실블을

합라화〔合웰化)시키고 정

당화〔正當化)시키기 위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안민 재판광경 다.

혜릎 들면， 소련의 경우에 있어서는 「러시아 혁명」을 합리화시

키고 나아가서는 후진국에서 공산혁명이 얼어나도록 선·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언류사회를 무잘서한 1 혁명의 소용돌이 속우로 몰아

넣무묘로써 세계적화의 야욕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이 폭력헥명

이릎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폭력혁명릎」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도 합법적인 선거절차를 거쳐서 수럽된 민주적인 잘서를 파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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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공산주의 사상이나 자기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믿A켜

상대방을 전적4로 우시해 벼리는 무자비하고， 맹목적무로 복종

하는 인간이 되게끔 만들어 벼린 것이다.

3. 공산국가의 현실

그러면 공산주의자틀이 지상닥원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공산국

가의 정치 현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영국의 저명한 학자인 「존 • 스츄어트 • 멀」이라는 사람은 공산

주의 사회를 비유하는 글에서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 보다는 차

L 즈1 만족하지 못한 인간이 되는 것이 좋다. 또한 만족한 바보가

획는 것 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좋다』고 발한

바 있다. 이것은 한마다록 말해서 언생의 목적은 안격(人格)이나

개성(個性)의 성장과 발전에 있는 것이지 인격이나 개성을 무시

당하고는 인생의 의의가 없다는 이야기언 것이다.

마시 말해서， 기본적인 안권〔人權)에 속하는 여러가지 자유를

희생시키고 겨우 식생활(食生活)에 만족하는 동을과 갇은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

서는 마음대록 직업을 선택할 수 없음은 물론 거주이전 그리고

여행의 자유조차 언정되지 않고 있A며 또한 양심(良心)의 자유

나 신앙(信때)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파엽(罷힘)이나 엄금안

상의 요극L권 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간의 기본권도

딴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산국가의 정치적 현실이 어떠한가를 공산국

카들이 갖는 공통적얀 청치형태블 중심무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콩산국카에 있어서 국가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우며 어

떻게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권력구조(權力構造)에 대하여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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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겠다.

한마다로 말해서， 공산국가의 권력쿠조의 특징은 공산당의 일양

독재라는 것에 있마. 그러나 실잘적안 권력의 행사는 공상당 가

운데에서도 핵심분자(核心分子)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국j(政治

局)이나 「정치위원회 j(政治委員會)에서 공산당의 최고 청책을

결정하게 되며， 그것도 다시 당에서의 서열이 제 1위인자 (즉 소

련의 경우에는 「브레즈네표j， 중공의 경우에는 모택동， 북한의 경

우에는 김일성 등)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여 일인독재를 하고 았

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이와 갇이 공산주의 국가에 았셔서 공장당이나 독채자가 갖는

권력이나 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나 사법 또는

행정기관 등 요든 국가기관은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A며， 또한 공산당이나 소수 독재자에 대하여

항상 걸대적인 복종을 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묘로 공산국가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국가권력이 당이나

중앙커판에 칩중되기 때문에 완전히 관료주의화(宮際主義化)되

어 있는 것이다.

둘째로’- 공산주의 국가의 선거제도(選靈制度)를 살펴보면 마음

과갇다.

그들의 입법기관(立法機關)인 소위 「최고회의 j(最高會議)는 사

실장 이마 공산당이나 소수 독재자가 결정한 사람들을 마치 「언

만플의 의사」언 것 갇이 가장하여 ‘이를 의결하는 허수아비 구실 밖

에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기관의 선거 조차도 각

선켜푸(選靈區)에서 단지 1명의 엽후보자만 내세워 찬성 또는 반

대만을 유권자에게 묻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A며， 이 1명의 입

후보자 조차도 사실은 공산당의 지명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잘

’

•



•

청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공산국가들의 선거제도를 실개 국가약

실례블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마.

우선 소련의 경우애 있어서， 1936년 소위 「스탈린」 헌법이 개

청되기 이전에는 간접공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그 후

· 그￡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제도블 오망하였우나 이 때의 입후

보자의 추천은 공산당의 통제블 받았고 투표에 있어서도 기권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중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유권자가 입후보자블 직접 뽑

는 칙정 선거제도를 택하지 않고 간접 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A

며 법률상의 입법기판언 「전국 언만 대표회의 J(全國人民代表會議)

의 대의원〔代議員)을 최하 단위의 선거대회로 부터 몇 단계를 거

처 장향식(上向式)우록 선출하여 쿠성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1962년 10월에 선거결과를 상식A로서

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투표율100% ， 찬성율 100% 라고 발표하

였는데， 이 때의 선

거에서 종래의 「흑

백함 투표제」를 폐

지하고 입후보자를

반대하는 경우에만

X표를 하고 그대후

놔두연 찬성이 되는

푸표제도를 채택하

여 실시하고 있다.

세째로，공산국가

에서의 법률(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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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교} 사법(私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잘펴 보겠다.

공산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목렵하여 채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럽은 안정되지 않고， 법률 자체도 사회주의

적 목적 다시 말하면 당의 방침에 종속되며， 딱라서 인간의 71본

권은 보장되 지 않고 있다.

이를 잘 대변해 주는 말로서는 「스탈란」시대의 소련의 검찰총‘

장이며 법이론에 밝았던 「바신스키」의 말에 찰 나타나고 었다.

즉 그는 『법의 형식적인 지배력은 공산당의 ·정책에 종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 또 「러시아」 혁명의 주동자였던 「레닌」은 『볍정은 공포와 전혀

안연을 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약속은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

람들을 마같이 기만하는 것이마』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에서

도 공산주의 국가의 법정에서 얼마나 공포적인 분위치 속에서 채

판을 하고 있는기-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마-

-‘ 또한 공산국가에 있어서 각급 재판관은 그 자신이 공산당외 알

원얼 뿐만 아니라 사실장 공산당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이나 다름

이 없으묘로 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며， 따라서 이와 갇은

재판관에 의하여 받는 재관의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다. 그라

고 해에 딱라서는 그 나마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비밀재관」에 의

하여 처형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비덜재판에 의한 파의 처형

은 소련의 경우에 「스탈란」시대의 비밀경찰의 두목이있던 「베리

아」에 의하여 대대적무료 이루어졌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 「베리아」 역시 비받재판에 의하여 사형선고

를 받고 허무하채 살아져 갔던 것이다.

요컨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법의 독럽성 이 、없우며， .재판소가

」공산당의 청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커 위한 어용 커판이라는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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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셜은 공산세계 법조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법룹가로 안정받고았

는 소련의 「니콜라이 · 끄럴렌꼬」의 말을 인용해 보면 쉽게 이해

가 간다. 즉 그는 『그 어떠한 법률도 계급의 이해관계에서 벗어

날 수는 없다. 설사 그러한 법령이 있을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

‘고 말한 것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실태와 관련하여 공산국가에서 연간의 기

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캉조하고자 한다•

공산국가에서의 인간의 기본권은 법률 및 사법기관이 공산당

정책에 종속되고 공산당이나 소수자의 독재를 유지하는 수단 o 후

;되어 있는 이상 유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독얼의 유명한 법률학차인 「한스 • 켈젠」야라는 사람도 『민주주

의의 커본원리는 정치에 칙캡 참여한다는 적극걱안 자유 뿐만 'O}

니라， 간섭을 받지 않고 억압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자유도

포함하는 자유마』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현대의 모든 법율학자들

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저에

있다고 주장하고 았는 것이다. 그려나 공산주의 극가에서는 당。1

나 소수 권력자의 권랙을 제한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며， 꽉라

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망하고 유란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

연한 엘이다.

물돈 공산국가의 헌법에서도 형식장으로는 「언론， 출판， 시위

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A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차의 이

익에 적합하고 또한 사회주의 체도를 견고하케 하기 위한 것。1

라야 한다』고 못밖고 있기 해문에 사싣상 언론， 출판， 칩회 등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근로자의

이익』이라는 것이 바로 망의 이익을 돗하기 해문이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사회적 매개체로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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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이나 출판울을 내세우고 있A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것

들을 전부 정부가 판장하며 검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얄

흔， 출판， 통신기관에는 당의 검열단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우로 말해서，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일당독채 국가이며，

이갇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캉화하기 위하여 모든 국만의 기본

권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비정한 사회인 것이다.

- 4 0-

l



$통일을 위한 사명 !

주변청세와 우깐]의 얀보

-6·25 23주년을 맞아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키 위하여-

1. 머 리 말

한 가정이 살아가는 데도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들이

꾸준히 닥쳐오듯 한 국가냐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벤영

을 누리면서 독럽을 지켜가

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얀팍

의 도전(挑戰)을 받게 마련

이다. 이러한 도전을 어떻

게 극복하고 벤영의 큰 걸

록 나서느냐 하는 것은 오

로지 그 민족의 슬기에 달

려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민족

중흥과 조국통일이라는 7-1
상과염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전진을 거듭하

고 있다. 우리의 이 과엽이 크고 중요찰 수록 그 만큼 큰 도전을

받게 마련이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내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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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의 지름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도전요인(批戰횟因)을 분석해 보

면 외부적(外部的)인 도전과 내부적(內部的)언 도전무로 크게 둘

로 나누어 폴 수 있다. 외부적인 도전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정 세 (週邊情勢)가 주는 도전과 또한 전세 계 적 화(未化)를 내

세우고 한반도를 소위 세계적화를 위한 극동초소(極東뼈所)라고

부료짖고 있는 북한 공산칩단의 끊임없는 도전이다. 그러고 내부

적인 도전은 우리의 국민총화(國民總化)를 저해 CK且害)하는 여러

가지 여건(與件)인 것이다.

이같은 내부적인 도전과 외부적인 도전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

니고 상호 교후작용(交互作用) 즉 서로 원언(原因)이 되고 결과

(結뽑)가 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득징이다. 다시 말해서，

내부적인 도전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 할 수록 외부적인 도전요

인도 장대적으로 강화되고， 내부적인 도전요언이 약화되면 될 수록

외부적인 그것도 상대적무로 약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외부적인 도전자들은 이러한 교호작용을 이용

하여 계획적 A로 우리의 내부적인 도전요인을 부채칠하고 캉화하

려고 교묘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내외적안 도전요인을 제거하고 우리의 지상과업을 달성

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모두의 랍

얼체(合一體)안 정부의 시책 바탕이기도 한다.

2. 주변정세의 도전

한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문제되는 것은 항상 힘의 균

형관계(均衛關係)인 것이다. 그것은 지쿠장 어마엔가 진공상태가

생겨나면 태풍이 얼어나서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드시 국제사

-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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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힘의 공백상태가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재산과 생

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학관계(力흰:關係)는 어쩌면

한반도가 그 표본(標本)일런지도 모른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소련이 지원하는 북한과 마국이 지원하는

한국의 힘이 역학관계에서 볼 때 위도상의 38도 선에서 팽팽하게

(6·25 남침자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이I

업생한 북한 공산군플〉

- 4 3-

구하고 있던 소련

의 세력을 막아낼

힘은 없었던 것이

다. 이러한 힘의 

공백을 포착한 소

목적인 힘으로 세

계적화의 야욕으

록 괜창주의를 추

맞선 것이 우리 민족의 분열을 카져온 비극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마. 이러한 균형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균형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북한의 지원 세력인 소련은 지리

척으로 가까운 거 El 에 있고 우리의 지원 세력인 마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먼 거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균형외 요소였다고볼

수 았다. 이러한 불균형의 씨앗을 결정적A로 성장시킨 것은 어

쩌연 미국의 대외정책적 실패였는지도 모튼다. 미국은 1950년까

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시키고 약 500명 경도의 군

사 지원단만을 잔류시컸우며， 더우기 한반도를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시키는 소위 「에치슨 • 라안」을 선언하요로써 한국을 아세아

극동지역에서 결정적우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

니라 당시 신생 대한민국은 내부적언 도전을 감당하기에도 힘겨
짧數繼찌 ，;r;~驚繼흉생쨌짧짧K$慶*쩡쩍왔꼈~0쩡쩔X앓용3 용 t"-m-:~

운 처지였A니 단



련의 「스탈란」은 채빨리 그의 충실한 앞장이 북한 공산첩단으;로 하

여금 민족상잔(民族相殘)의 6.25 전쟁을 도말하게 하였던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마국은 재빨리 「유엔」안보이사회를소접하여 한

국에 「유엔」경찰꾼을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마군이 주축이 된 「유

엔군」을참전시켰던 것이다. 한국에다「유엔」이라는 힘이 가해지자

우리 국균은 후퇴에 후되를 거듭하던 열세를 면하고 38도선을 돌파

하고 혜산진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전자들이 열세에 몰

리자 새로운 세력안 중공이 도전자의 대열에 힘을 가산하묘로써

한국전쟁은 소련， 중공， 북한 대 한국과 「유엔」의 전쟁드로 되어

전진 후되를 거듭하는 동안 수 많은 인명과 채산을 앗아가고 새로

운 힘의 역학관계는 최초의 전쟁 말말선언 38도선이 아닌 군사분계

선에서 휴전이란 형태로 새로운 균형을 찾았던 것이다.

휴전선에서 균

형화된 힘은 60년

대 말기와 70년해

초치에 들어서면

서 급격히 균청이

재펀성되지 않 o

l건 안되는 사태를

야기하였던 것이-
아빠와 엄마릎 앓고 플봐줄 사람도 없이

다. 동·서 양진영 폐허위에 흘로 앉아있는 어란이

의 급격한 화해분위기가 무르익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힘 의 관계 에 서 며 국， 일본， 소련， 중공이 라는 1 사걱-(四角)관계로

채펀성되고 있는 것이다.

1972년 「넉 슨」 며 국대통령의 극(劇)적 언 충공방문으로 개 막펀

동·서 양진영의 화해 「무드」는 캉대국들이 증래의 「이더l 옹료7l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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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착하던 대럽적인 적돼관계를 청산하고 요로지 국가이익을 추구하

기 위하여 적과 우방을 구별치 않고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나다

내게 만들었다.

중공이란 무한정 넓은 시장〔市場)에 눈독을 드린 얼본은 지금

까지 갇은 우방국으로서 선린관계(善憐關係)를 유지해 오던 자유

중국과의 관계를 헌신짝 버리듯 팽겨치고 중공 일변도로 전환해

머리지 않았던가?

오는 8월에 있을 예정 인 「다나까 • 가꾸에이 J(田中角榮) 일본수

상의 「모스크바」 방문을 앞두고 일본과 소련 사이의 정치， 경제적

분위기는 더 한층 온화(圖和)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17년만이 될

일본 수상의 소련 방문은 마국， 중공， 소련 등 인접해 있는 3대

열강국들을 평등하게 다푼다는 일본정부 정책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것 갇마. 그러나， 이 밖에 중동(中東)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서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공급처블 확보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속

셈이 알본의 소련접근의 도 하나의 동기가 되어 있는 것도 숨킬

수 없는 사살인 것이다.

「마나까」 일본 수상응 이 먼 「모스크바」 방문 중 지 지부진한 상

태에 빡진 평화조약에 관한 협상을 새로 진척하게 하며， 또한 「시

베리아」의 자연자원 채말에 일본。1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공약을 할 것A로 예상펀다. 민간기구인 「일 • 소 공동경

제위원회」는 「마나까」 일본 수상의 「모스크바」 방문때까지 적어

도 세가지 주요한 공동개말계획에 관한 협정이 체결딜 것 같다고말

, 댔다. 이 세가지 사엽계획은 첫째， ["튜멘」에서의 석유 개말 둘째，

「야쿠츠크」의 천연 「가스」 개발계획 그려고 세째로， ["사할란」에

서의 천연 「가스」 및 석유 개발계획안 것무로 얄려졌다.

이마 미국과 소련간에 있어서는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마국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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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중공， 일본이 새

로운 사극(四極)을 。l

루면서 그들 국가 이

미국을 망문중인 「브레 즈너1 프」 소련 공산당 서 71
창이 6월 18일 팩악판에서의 환영식이 끝난후 미국·

「닉슨」 매통병과 켓속말을 하고 있다.

에 공급하는 1백억「달라」 상당의 거대한 개발계획 협정이 소련정부

당국과 미국 실업인들 간에 조언되었다. 이 계획은 「시베리아」의

「야쿠츠크」 지방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개발， r무르만스크」까지

3천2백 「킬로마터」의 파이프료 운만하여 여기서 액체로 만든 다

음 10만톤급 「가스」운송선 20척으로 u1 국 서해얀까지 가지고 간다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월 중순으로 예정펀 소련 「브레즈네프」

의 마국 방문 혜는 양

국간에 현재 해결책을

찾고 있는 비료공장

건선문제도 다결될 것

즈L록 기대된다.

이렇게 볼 때， 한만

도블 둘러싸고 있는

주변정세는 마국，소

익을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우방 약소국가플도 기꺼이 재불로 사

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폴 애， ←한반도를 둘러싸고 았는 주변 경세는 1970년대의 정세가

아나라 1800년래의 한만도 정세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살임에 틀림 없다.

이럴 즈음에 01 국 해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해군지 4월 호에서

소련과 중공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면서 만

약 소련과-중공이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터는 펄연적으로 한반도

가 포항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은 우리에게 무척 의마 깊은 문제

- -1 G-



전쟁이 아닌 남의

역사를 잊지 않고

또한 그러하였다.

나라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국로가 자신의

되묘로써 전 민족。1 희생되었던

그러하였고， 노·일전쟁이

던져주고

1800년대에

의 전쟁터로

았다. 청·일전쟁이

。-E처
다

딱라서 오늘을 사는 우려는 바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열캉들。 1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틈바구니에서 자기 나라

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힘을 기르고 축척해서

로를 지켜야 하는 킬 밖에는 다른 걸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힘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단된 장태

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여치에 통일이 5천만 민족의 지상과

엽(至上課쉴)언 까밝。1 있는 것이며， 국력을 조직화하여 일로 통

일로 매진하지 않￡면 안되는 당위성(當짧性)이 있는 것이다.

한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1 것인가를 알

고 있우면서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켜→ 대화의 기틀을 마련하

고 남북적십자회담과조절위원회를 통하여 남북의 접근을 주도하

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않도록

~ 꺼」

표도

3. 북한 공산집단의 도전

세계적화를 최종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 공산주의자들은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 북

극동초소라고 규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성을

공산주의의

국제적

한반도의

국제

한반도의

적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한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은 한

많

、
다
”

뀐

었

HE

되
l

、
어

지
，

내

처
」

핸
매

로

메

。
-

걷반도 적화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없이

도한 그들 름나대로 실천을 해왔지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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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합법〔合法)， 비합법〔非合法) 그리고 폭력(暴力)， 비폭력(非

暴力)을 같이 활용하는 소위 배합투쟁(配合關爭)이 라는 공산주의

자들의 전략이 그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이 한반도에서 적용해 온 적화전략(未化戰略)은

소위 <인만민주주의 혁명전쟁로선>C人民民主主義 草命戰爭路線)

이다. 이 로선은 전개과정(展閒過程)에 따라서 4만계나 5단계 또

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전술을 실제로 적용

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단계적우록 세분확시키느냐 하는 구별에

불과하다.

이 〈안민민주주의 혁명전쟁노선〉을 3단계로 구분해 보면， 첫째

단계는 대중동원의 만계(大象動員의 段階)이고， 물째 단계는‘유

격전의 단계(遊學戰의 段階)이며， 세째 단계는 격멸천의 단체(態

滅戰의 段階)이다. 대중동원의 단계에서는 지하당 조직을 통하여

사회를 교란시키고 경제를 교란시킨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

회와 경제는 등어려가 맞붙어 있는 쌍둥이와 같아서 사휘즐 교

란시켜도 경제가 교란되고 경제블 교란시켜도 사회가 교란된다.

경제블 교란시킬 득적￡로 흔히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노동조합에 침투해서 노동소합A로 하여금 폭력파엽(暴力罷평)을

일A키도록 하는 것이마. 이해 파엽은 항상 합법(合法)을 가장한

다. 예컨데， 전국적인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운수노조(運輸勞組)

같은 것이 파업을 한다면 수송은 전면적무로 중단된다. 도시의

공산품이 농촌으로 수송되고 농촌의 농산품이 도시로 수송되어야

만 하는데 수송이 중단됨으로써 농촌의 공산품 값과 도시의 농산

품 값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요로써 물건이 귀하게 될 것을 예상

해서 울건을 휩쓸어서 사게 되는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품귀현상을 부채칠한다. 이렇게 되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사회

- 4 8-



계층이 나뉘어 진다. 이때 없는 자의 계층에 침투한공산분자들이

선전과 선동을 통하여 군중을 조직화하여 집단적안 행동을 취하

도록 몰고 간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극단적인 폭동A로 유

도하는 것이마. 이러한 선동작전은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우

리나라 도처에서 남로당에 의하여 자행되었던 것 o 로 그 대표적

안 것이 대구 10.1 폭동사건， 제주도 4.3 사건， 영천 농민사건，

안양사건 등이 그 것이다. 이 처 럼 폭도와 같이 변하는 군중현상을

공산주의자들은 소위 대중동원이라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향상

이러한 대중동원을 목표로 삼고 경제교란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폭도화된 대중을 장악하여 한 지역을 적화하고 그 곳을 거점우료

하여 전국적 인 규모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모댁‘동은 。I

거점을 농촌에 확보하고 점차 도시블 휩싸야 한다는 주장이며，

월맹의 「보 • 구엔 • 갚」은 월남에 거점을 확보하여 북무로부터 월

맹 정규군을 투입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소위 동원된 대중을 조직화하여 무장투쟁무로 말

전시키는데， 이 애 사용할 우기를 마리 은익해 두거나 현지 우기

고를 습격하여 탈취하거나 비밀통로를 통하여 외부 공산세력 A

로 부터 지급받기도 한다. 또한 동원된 대중이 흔허 투쟁경험이

부족한 판계로 외부 공산세력무로 부터 잘 훈련된 유격대원을 침

투시켜 유격전으로 몰고 간다. 원래 유격전은 대부대가 파괴되었

을 해 남은 소수부대가·적의 후방을 교란시켜 적의 전투력을 분

산 약화시키는 것이었으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유격전을 계속 적 ’

-용한다. 유격전은 전선이 없는 전쟁이다. 유격전을 벌이는 측과

-유격전에 대향하는 측간에 비용과 노력의 차이가 격심한 것도 또

한 그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이 유격전은 끈칠기게 오랫동안 벼

펙나가는 지구전(持久戰\으로서 끝없는 전쟁A로 이끌어 가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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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전투력 증강

에 당황한북한공

산칩단은 우리의

힘을 측정하기 위

한 전술로서 무창

유격대블 남파시

켰A나 그 역시

한국만의 투철한

반공태세와 군 맞-둔장공loll 블 소당하는 군정 수색 매

부군과 국만이 지칠대로 지쳐서 힘이 빡져버리게 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충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도처에서

이러한 유격전을 공산주의자들이 적용하였는데， 이 때에는 평양

북쪽에 있는 강동정치학원에서 훈련된 무장유격대 약 4， 500명이

오대산을 전잔치지〔前進基jlj;)로 하여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 유격

전구， 한라산 유격전구를 설정하고 지리산과 한라산을 거점으로→

하여 50년까지 유격전을 전개하였었다이러한 유격대를 소당하

기 위하여 군경이 동원되고 그래도 모자라서 일선에 있는 국군의

3분의 1을 이 공바소탕작전에 돌렀던 것이다. 이러한 틈을 타서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전격 적인 소위 격

멸전의 단계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휴전 이후에도 같은 방법우로 남한을 약화

시키기 워하여 지하당을 조직할 목적으로 수많은 간첩을 육후로，

바다로 그러고 제 3국을 통하여 무수허 침투시켰A나 우리 국민의

철통같은 반공의식에 부딪쳐 벤먼히 좌철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

나 날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국력 그러고 월남전선에서의 실전

경험에 의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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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완전히 소탕되어 머리으로써 싣패하고 말았다.

이를 통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

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속극적인 평화공세록 그들의 전술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이때에 국만의 반공태세가 허술하여 산간지역에 살고 있

던 1주만들이 목숨바쳐 신고하고 소탕작전에 앞장서는 대신 그들

유격대에게 협조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던들 60만 매군을 마 풀어

놓아도 그렇게 철저하게 소당하지 뭇했을 것이며， 그들은 계속적

무로 여러 지역에 동시적￡로 무장유격대를 침투시켜 계속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벨였을지도 요료는 일이다.

소위 「유격대와 인만의 관계는 물과 고기의 관계와 같아서 울

이 없A면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후 인민의 지원을

받지 뭇하는 유격대는 자멸한다」는 유격전의 기본원려를 체험을

통해서 철저히 알게 된 북한 공산주의자블은 앞으로는 한국내에

지하당을 조직하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을 서막A로 한 대한민국 주도하의 남

북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한국의 힘을 의식하였

기 해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도 평확공세를 통하여 달

정한려는 저들 나름대로 면밀히 계산된 목표가 있음을 우리는 명

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평화공세블 취하는 것은 장대펀으로 하여금 스

스로 무장해제를 하거1끔 유도하는 전술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회담 이후 어려석게도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하고 있지는 않

윤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일하려는

이 마당에 예벼군 훈련은 왜 자꾸 계속하느냐고 불펑하는 자 있

다면 그는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자이다. 남북대화를 하면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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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왜 주장하느냐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무장 해제

하는 자이다. 북한이 무장공"81을 남파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신적

A로 해이된 자 있다면 그도 역시 스스로 무장 해제한 사람이다.

북한 공산첩단은 우리가 스스로 무장 해제하도록 공식적A로 주

-장하고 있다. 대화를 하려면 반공법이니 반공활동을 그만두고 내

부정비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순수한 인도주의적안 입장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

해 열리고 았는 적십자회담을 남북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플

로 구성되는 정치회담A로 이끌어가자는 저들의 저의는 무엇안

가? 과연 북한에 청당이나 사회단체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우리보고 자커들 공산당을 언정하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150만의 노농적 위 대와 70만의 붉은 청 년근위 대 그리고 40만 이

장의 청규군， 북한 총 예산의 15% 나 되는 6억 2천5백여만불의 군사

비를 책청해 놓고 있는 그들이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자，

남북 꾼대블 10만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외국A로 부터 무기 반업

을 중지하자， 마국을 표함한 외국군대를 철수시켜라， r언커크」를

해체시켜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등 갖가지 주장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라는 것과무엇이 마를 것이 있는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모든 형태의 도발과 장호비난을 중지하

기로 약속하였음에도불구하고 소위 통일혁명당의 목소리 방송이

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전과 조금도 마름 없는 비난방송을 계속하

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평양방송을 통하여 과격한 비난을 일삼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간산업에 간칩들을 침투시켜 유

사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남북회담을 통한 평화공세

흘 하고 있는 저들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마.

4. 총력안보(總꺼安保)

- 52-



3엘 준공펀 포향 종합지1 철 제선시섣(폈짧抱設)이 ,

위용을 자망하고 였다.
맏은 일에 충실

북한 공산집단의 끊임없는 도전과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5천만 민족의 숙원언

」통일조국의 성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철통같이 단결

된 안보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도전은 전선없는 도전이다. 따

라서 전방과 후망이 없는 도전인 것이다. 군과 민간의 구별없는

도전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전선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바로 국방업무안 것이다.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도전은 조

직화된 물리적인 국력의 총 동원을 요하는 도전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청신적인 총화를 요구하는 도전안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잔 과엽은 첫째로， 국민총생산(G.N.P)

-으로 표현되는 객관적언 국력의 신장이다.

이려한 과엽은

주어진 여건과

자원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창의

력(創意力)을 최

고도로발휘할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각자가

하며 창의적무로 노력할 때 비로소 801건대의 100억불 수출과 국

먼소득 1， 000불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며， 그 만큼 우리의 안

보는 튼튼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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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러한 풀리적인 국력의 고도화는 국민의 정신적 총화 바

탕 위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인 총화는 너와 내가

짜로 없고 하나로 느껄 수 있는 일체감(一體感)의 바탕 위에서만

조성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불 해， 우리

의 주위에는 일체감을 깨트리는 요인플이 너무나도 흘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랄 내부적인 도전요언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내부적인 도전요언을 슬기롭

게 처리할 때 바로소 외부적인 도전요인도쉽사리 극복될 것이다.

내부적인 도전요언을 제거하는 과감한 작엽은 10월유신을 통하

여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엽은 우리의 지도자나

법만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온 국만 스스후

가 다스리는 청신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기풍이 조성될 때

비록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는 이기주의 (Egoism)란 커다란

함정 이 았다. 이 함정 에 빡져 있는 자들을 하루 속히 쿠출하여 야만

하겠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Individulism)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과 나라를 함께

위하는 주의 (ism)이 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나라

도 망하는 것이지만 개인주의는 나와 남과 나라가 함께 번영하게

하는 것이요 온 국만이 일체감에 의하여 총화되는 길이 되는 것

이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조국의 통일을 원한다면 그려고 공산치

하에서 신음하는 내 동표를 쿠출하고 나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영원허 번영한 자유언 o 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너와 내

가 없이 모두 함께 총력안보체제 구축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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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가는 평화외교(平和外交)

-6.23 박매통령 특별성명 해설-

1. 머리말

지난 6월 23일 박대통령은 7개 향목으로 펀 역사적인 평화둡연

외교정 책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특별 성 명을 발표하고， 앞으

로 우리 나라가 지향해 나갈 동일외교의 지표(指標)를 국내외에

천명(關明)했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박대통령의 영도하에 온 국민이 땀흘려

이룩한 1조국 근대화의 바탕 위에서 변화하는 세계에 활짝 평화외

교의 문호(門戶)를 개방하는 영만〔英斷)이며， 그 동안 남북대화

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현실적인 방볍A로 북한에 대해 ←평화의

압력을 가하므로써 조국통일을 성취사키기 위한 포석(布右)이요

결단(決짧)인 것 이 다.

짜라서 이먼 외교정책의 천명은 우리의 외교방향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

키는 새로운 역사적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

다.

그러연 지금우로 부터 이벤 박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 천명

이 어떠한 배경과 펄요성에서 나왔무며， 그 내용과 의의는 무엇

이며， 이에 딱라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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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로 하겠다.

2. 평화통일 외교정책 천명의 필요성과 배경

우리는 2차대전 후에 근 반세기에 걸쳤던 일제 식먼지로서의 i

굴레를 벗고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 민족해방은 돗밖에도 타의에

의한 국로의 양단과 민족의 분열이라는 새로운 민족적 바극을 우

리에게 안겨 주었다.

생각하면 타의에 의한 민족분단이라는 비극은 일본에게 주권을

박탈당했던 지난 날의 민족사가 그러했듯이 우리 민족이 자주(自

主)， 자럽〔自立)， 자위〔自衛)할 수 있는 자주역량(自主力훌)을

비축하지 뭇한 데에서 초래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후질서를 정럽하는 과정에서 마 ·소를 양극A로 하는 냉전체

제가 굳어지면서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펀의적 o 로

절청했던 38도션은 남북분단의 장벽으로 굳어졌던 것이다.

딱라서 우리는 이라한 현실에 칙면하여 남북분단의 부당성을

-지척하고 38선의 철폐와 통일민주 정부의 수립을 요구했었다.

그려나 마 • 영 • 소 등 세나라 외상(外相)들이 우리 한국문제의

처리를 위해 회합한 1945년 12월의 소위 「모스크바J 3상회의에서

는 뜻밖에도 마 • 영 • 소 • 중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얀(信託統治

案)을 결의하고， 그를 위한 한국 임시정부의 수럽과 그를 협의활

「마 ·소공동위원회」의 설치를 결청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독럽정부 수럽을 굳체 믿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놀라움과 분노는 매우 컸으며， 온 국맨이 거족적으로 반탁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하룻밤-사

이 에 「반탁J(反託)의 입 장에 서 「찬탁J(贊託)의 입장A로 태도를

감자기 바꾸어 벼럼무로써 반민족적 처사를 감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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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이러한 혼란속에서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1946년과

1947년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열렸던 「마 ·소공동위원회」는 소련

점령군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바협조적안 태도록 인하여 아무

런 성과없이 결렬되었고， 딱라서 임시정부일 망정 통알정부를 수

럽하려던 최초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1 와 같이 「마 • 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우리 한반도의 물제

는 「유엔」 총회 에 회 부되 어 1947년 11월 14일 「유엔」 감시하에 전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그 총선거의 실시 및 감시를 위한 「임시한국위원단」의 설

치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초 우리 한반도에 파견된 「유

엔」 한국위원단은 총선거 실시의 준비를 위해 북한 방문을 시도

하였A나 그 역시 소련 점령군과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업

북(入北)이 거부되E로써 전 한반도에 컬친 자유 총선거는 사살

장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통일정부를 수럽할 수 있었던 두벤째의 절호의 기회도

또 마시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엔」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直視) 하고 「유엔」 한국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남한지역에서 만의 총선거 실시안을 결의하여， 19

8 년 5월 10얼 역사적 인 민주선거블 실시하고， 1948년 8월 15얄

광복절 제 3주년을 기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J'

이렇게 해서 탄생한 우리 대한만국은 481칸 12월 12얼 「유엔」에

의해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받기에 이르렀고 영실상부하게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사의 정동성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

엇보다도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은 마 ·소공동위원최나 「유엔」총

회의 컬의에 의한 통얼정부 수럽의 노력이 공산주의 세력의 방해

로 빚을 보지 못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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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평화통일의 길을 외면했던 북한 공산주의 세력은 그후

평화공세의 위장속에서 계속 남침준비를 해오마가 급기 야 1950 t칸

6월 25일 고요한 일요일 새벽을 기해 무력남침을 감행하묘로써

그들의 기본전략이 평화통일이 아닌 무력통알아었음을 행동드록

서 업증하였던 것이마.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 접단의 6.25남침A

로 막대한 우리의 언명과 재산을 희생당했A며， 또한 펑화통얼에

매한 우리의 키대와 가능성은 여지없이 짓밟혔던 것이다.

그러나 한펀 동족상잔의 참화가 컸던 만큼 평화통일에 대한 우

리의 열망은 더욱 강렬해지지 않을 수 없었￡며， 다서는 6.25와

같은 민족바극을 겪지 않고 빨려 평화통일을 이룩코자 하는 우리

의 염원은 날로 불타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칩단은 6.25

동란 후에도 계속해서 무력적화통일이라는 허망한 꿈을 벼려지

못하고 간청과 ’무장 「게럴라」를 남파시키는 무력도말을 일삼

아 왔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추。1 (推移)를 직시〔直視)한 박대통령은 이 땅위

에 또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사전에 방비하며 펑화통알

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북한A로 하여금 무력도말을 중지

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개발과 발전과 창조」의 경쟁에 응해오도

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마는 판단아래 19701칸 광복절 제 25주

년 경축사에서 fS.15선언」을 표명했A며， 이어서 71년 8월 12일에

는 순수한 인도적인 업장에서 l천만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털어

주기 위한 남북적섭자회담을제의하묘로써 남북간에 대화의 실마

리를 찾았던 것이며， 계속해서 남북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의 문을、여는 것이 헨

명하다는 판단아래 1972년 5월 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

에 보내어 역사적인 r7.4공동성명」을 유도하였고， 이에 짜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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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하묘록써 본격적우로 남북대화를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서， 자신의 슬기와 역량무로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자주적 노력은 본격화되기에

이르렀A며， 이것은 바로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캉렬한 민족의

지의 발로(짧露)를 의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대화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대화기간 중에도 우리에 대한 비망과 무력도

발을 계속하는 한펀 질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군사적 문제의

전결만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불신(不信)의 해소〔解消)와 교류〔交流〕

는 커녕 ..Q..히려 불신의 심화(深化)와 긴장의 고조(高調)를 낳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일이기 때문에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동일

을 현실적무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똑바로 보는 가운데 주

체적A로 과감한 정책의 전환을 단행하여야만 되었먼 것이며， 이

;러한 펄요성에 엽각해서 평화통일외교정책이 천명되었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잠깐 눈을 몰려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를 살펴보기

-로 하자.

역사적무로 불매，우리 나라는 지리적인 위치로 해서 언제나

주변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특히 주변 국지l 정세의? 격동기

，에는 대개의 경우 그 여파가 우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요인우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상기할매， 오늘날 격변하고 있는 국제정

계의 새로운 풀캘에 대해 우리는 결코 캉건너 불을 보듯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우기 2차대전후의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의해

-분단을 캉요당했던 경험을 가잔 우리로서는 오늘날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주의를 치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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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날의 국제정세의 조류는， 한마다로 말해서， 전후의 냉전체재

에서 벗어나 화해와 현상유지를 바탕우를 하여 강대국들이 평호}

공존하려는 새로운제력균형의 모색이라고 말할 수 았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에게 민족분단의 비극을 안겨 주었던 열강

들은 이제와서는 이같은 분단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제 갈 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1 냉엄한 국

제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사싣을 불매， 우리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안

가를 냉철히 판단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랄 방향을 현영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

제는

첫째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파동적으로 적응하므.로써 솔한 만

족적 불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지난 날의 불행한 역사를 또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

￡로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물째로， 비록 우리의 민족분단이 열강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라 하더라도 우리의 민속통일음 우리의 자주적 노력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결코 정취활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째로， 현상유지를 전제록 하는 펑화공존의 국제조류에 능동

적A로 적응하면서 어떻게 현상타파를 전제록 하는 자주적 동알 ‘
노력을 경주해 나갈 ι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 양자는 그 성격에 있어서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제정세에 능동적우로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분단장태를 현실적우로 받아들여 통일을 포기해야하고，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오늘날의 국제조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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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 이

양자를 병행해서 통일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j 알。1 라 활.

것이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허 얄아야 할 것은 민족통일은 우리

의 목표인데 만해 국제정세에의 대처는 어머까지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천명은 바로 이러한 판단 아래

평화통일의 노력을 적극화시키는 알환책￡로서 보다 현살적。1 며

질칠적인 펑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높은 통일전략의

표명(表明)인 것이다.

이장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판한 득별성명의 배경과

펄요성을 살펴보았거니와，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그대로 지나쳐서

는 안될 것응， 이먼에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알대 전환을 의마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럴 수 있었던 것은 「세계속의 한국」으르 발돋

음한 우리의 국력신창과 10월 유신으로 다져진 국내 안정기반의

캉화 및 국력의 조직화에 의한 조직체제가 뒷받침 했기 폐문。1 라

는 사설이다.

3. 평화통일 외교정책으I 내용

가. 경화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업(졸上課業)

해방 이후 '01.소의 캉대국어1 의해서 국둠가 분단된 뒤로 조국

의 펑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엽이 되었다. 그러고 이를

위해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불행이도 북한 공산

주의자들의 반대와 무력도말로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배반과 도전속에서도 우리의 평화통일

융 지.향하는 노력은 부단허 계속되어 마침내 fS.15선언」과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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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담 그리고 7.4공동성명에 의한 남북대화로 결실되어 민족

통일사에 새로운 장(章)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번에 천명된 평화통일외교정책은 이러한 그 동얀의 노력을

한 단계 높은 채로운 차원에서 추구하려는 역사척인 일대 영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 영단의 기조(基調)위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은 더욱 적극적A로 경주(碩注) 되어 나가

는 것이다.

나. 한반도 평화의 대전제(大前提)

병을 앓아 본 사람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얄며， 전쟁

을 겪어 본 민족만이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안다.

우리는 -6.25동란을 통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기 혜문에 한

반도의 평화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8.15선언이나 남북대화의 주도 그리고 10월유

신의 영단도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평화적A로 조국통일을 。1

룩하자는 평화통일에 대한 칩념(執念)의 표명인 것이며， 이번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천명은 바로 이.러한 근본정신에서 나온 일

대 영단인 것이다. 그러묘로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위협

요인(威齊훨因)은 제거되어야 하며 남북은 서로 장대방을 중상

(中複)하거나 바방(詳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다. 성실(誠寶)과 인내(忍耐)로서 남북대화 계속

이벤에 내외에 천명한 평화통일외교청책은 평화공존의 추세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민족의 숙원안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

질적무록 개선하기 위한 일대 영단인 동시에， 그 동안 우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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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인내로서 계속되어 온 남북대화의 바람직한 진전을 촉진자

키는 조치이다.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남과 북이 서로 무력

침략을 하지 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시키며， 그에

앞서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 자주통일 @ 펑화통일 @ 민족의 대단결 이라는 3대 통일원착，

이다.

이갇은 통일원칙에 비추어 올해， 펑화적인 조국통알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판계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불신과 요해를 해소시키고 이해와 신뢰

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그라

나 북한측은 이러한 합리적인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비현실적야

고 가장 어려운 「군사문제， 정치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고 았

다.

북한측의 이려한 태도와 주장우로 남북대화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정실과 안내로서 남북대화의 성공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나칼 것이다.

라.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묵인(默認)

5.16학명A로 민족 회생(回生)의 알대.전환기를 맞이한 우리는

지난 101킨간의 피맘어린 노력우로 경제건설의 기적을 이룩하얘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창의와 능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10원유산

을 단행하므로써 「세 계 속의 한국」으로 비 약해 왔다.

이와같이 「세계속의 한국」무로 뛰어오른 우리는 마땅허 국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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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변동에 능동적무로 대저하며 세계사에 기여할 책 임과 사명

을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국제정세의 조류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의 방향A로 격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허 이러한 국제정세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외교청책을 능동척A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다.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이 ，우리

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차

원높은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참돗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책방향은 어다까지나 통알이 성취될 때까지의

과도기적안 참청조치(暫定提置)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

카로 인청하는 것이 아넘을 분명히 얄아야 할 것이다.

마. 북한과의 국제연합 동시 가입 묵인(默認)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한국위원단 감시하의 자유선거에 의해

수럽된 유일한 합법청부이므로 111 록 「유엔」회원국은 아니지만 유

엔」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해 왔다. 그러묘록 우리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유엔」의 다수 회원국의 의사라면 우리가 북한과 함께 국

제연합에 가업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업이 우리의 조국통일에 장애가 되

지 않는다는 전제가 서지 않으면 안된다. ‘
또한 우리는 「유엔」에 가입하기 이전이라도 우리 대표가 참석

하는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

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첫째로 「유엔」의 권능을 인정하며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우리 외교청책의 기본원칙에 딱른 것이며， 둘째로 앞에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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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갇이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적극적으료 기여하려는 우

리의 국제협조정신의 말현(發現)언 젓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 「유엔」정책은 어다까지나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잠청조치이며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안

정하는 것이 아님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바. 호혜평등(효훌주等)의 딛칙하머1 2.든 국가에 문호(門戶)개방

앞에서도 수차 말한 바와 같이， 최근의 국제정세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를 추구하고 있다.

딱라서 우리도 이러한 긴장완화 추세를 슬기롭게 활용하여 한

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우리는 꾸준히 대중럽국외교블 캉화하는 한펀 우

리와 적대하지 않는 공산국가와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제 이러한 다변외교〔多避外交)의 문호를 더욱 개앙하여 보다 전

진적연 자세로 세계평화에 기여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여 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묘로 평화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에서 호혜펑등(互惠zp.等)의

원척하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소련， 중공을 비릇한 여하한

국가와도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며， 이는 국제정세

에 능동적무로 적응하여 우리의 살리를 추구하겠다는 진취적인

개방외교의 일대 영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개방외교는 어머까지나 후혜평등의 원칙이 대전

제가 되어 았으므로 우리 우방〔友햄)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소

련， 중공을 비훗한 공산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관계개선의 정도와

법위 안에서 정랩‘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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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화 선린(平뼈 善憐)이 대외정책의 기본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은 평화 선란에 있음은 두말 할 것

도 없마. 따라서 전항에서 제시한 『우리와 이념과 ‘체제블 달리하

는 국가들에게도 호혜평등의 원척하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도

이 기본원척의 적용뱀위를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외교의 능동적 전환은 그동안 우리와

멀접한 협력관계와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우망 여려 나라의 이해관

계에 절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도움될 것이다.

우리가 우방 제국과의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하면서 이념과 체제

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평화 선란의 개방

외교(閒故外交)를 펴 나간다면 이는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威信)과 긍지(합持)를 드높이면서 평화통일을 촉진

하는 실질적인 지름길이 될 것임에 플럼없다.

4. 평화통일외교정책 특별성명의 의으Ie意義)

가. 세계평화에의 기여(寄與)

이벤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천명을 우선 세계사적 견지에서 본

다면 우리가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마.

우리는 사설 그동안 본의 아니게 민족분단이라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여건A로 말미암아 세계펑화를 저해하는 하나의/요인이

되어 왔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청

제의 조류가 냉전체제하에서 대결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 나라 외

교는 강대국‘ 외교의 그늘 아래에서 그 주체성을 높알 길이 없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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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01칸간 조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자주적 역량을 걸

렀고 10월유신에 의해 우리 스스로의 힘무로 민족의 살길을 개척

해 나가는 슬기와 용기블 북돋은 우리는 이제는 옛날의 「아시아」

변방의 중소국이 아니라 「세계속의 한국」우후서 크고i 넓은 안목

A로 우리의 주변정세를 살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고 한펀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이념만을 내세웠던 외

교전략은 되색해 버리고 그 대신 다극화(多極化)펀 열캉들이 긴

장완화와 평화공존 속에서 각기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치열한 살리추구(寶젠I追求)의 외교경쟁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현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A니 그것은 이러한 객관적 현실에 대해서 만족 통일의 지상과

업을 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무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문제이다.

이에 박대통령은 우리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외교 전략을 창안，

이뜰 내외에 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정책방향의 세계사적인 특성을 간추려 보면

첫째，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되도록 국제사회

에 능동적A로 참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둘째， 우리는 후혜평등의 원칙하에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

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 해서도 둔호를 개 방하고， 또한 모든 국가의

우리에 대한 문호 개방을 적극 촉구하였다.

세째，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이 오직 평화와 선란에 있음을 분

명히 하였다.

이상의 특성을 한마다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펑화 선란의 기본

원칙에 딱라 능동적￡록?세계펑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여치에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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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주적 평화통일 여건의 실실적인 개선(改善)

평화통일외교정책 천명의 두번째의 의의는 민족적 견지로 보아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

방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동안 추친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축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잘적A로 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천명은 우리가 놓여 있는 국내외

의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 o 로 대처하려는 민족적 자각〔自

짧)에서 비롯된 주체적 정책의 결정이다.

여기서 평화통일외교정책에 있어서 그 민족사적인 특성을 간추

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임을 내외에

거듭 천명하였다.

둘째， 한만도의 펑화를 우려 민족의 자주적안 노력우로 정착

(定홉)， 유지 (維持)할 것을 천명 하였다.

세째， 남북대화의 효과적인 추진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었다.

네째， 북한과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동시 참석을 묵인한다고

밝히므르써 국제무대에서 북한과의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천

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

넘을 분명히 밝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正統많)을 뚜렷야

하였다.

다젓째， 호혜평등의 원척하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까

지도 폭함하는 세계 모든 국가와의 개방외교를 천명하묘로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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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라의 자주적 역량과 자신 그리고 민족적 위신과 긍지를 도

높였다.

이상의 특성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번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천명은 우리의 민족주체성과 긍지를 드높였을 뿐 아니라， 명분이

나 이념에 얽매여 다소 현실성을 잃었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을 실리적안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는 점이며， 바

로 여기에 이먼 펑화통일외교정책 천명의 민족사적 큰 의의가 았

-는 것이다.

5. 총력외교시대에의 우리의 대응자세〔對應쫓勢)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박대통령의 특별성명은 우리에게 l총

력외교시대가 도래〔뀔I來)하였음을 알깨워 주었다.

즉 박대통령의 이번 영단무로 머지않아 우리 앞에는 마음과

;같은 새로운 외교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첫째로， 북한이 우리와 같이 여러 국제기구에 참여하게 될 것

이며，

둘째로， 북한이 우리와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게 될지도 모르

며，

세째로， 우리 나라가 모든 국가에 대해 문후를 개방하므로써

공산국가 국만들도 언젠가는 우리 나라블 자유롭게 출입하게 될

것이고，

네째로，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탈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

-호를 개방하으로 우리도 그들 나라에 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상과 갇은 국제외교의 격변기에 처하여

케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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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론통일로 총력외교를 다짐하자.

우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을 국내외에 천명하게 만듬 최근의 국

제정세를·주시(主視)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며， 국론을 통일하여 총력외교를 전

개하는 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현실속에서 어떻게 조국통일。1 라는 만

족의 지상과업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박대통령은 『현

실을 직시〔直視)하고 평화를 이 땅에 청착시키므로써 그 바탕 위

에서 우라의 자주역량우후 통일을 기펄코，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

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신념을 쿠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잘적우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이먼에 천명된 평화통일외교정

책안 것이다.

한반도의 향구적 인 평화와 통일을 회구하는 우리 국민은 마량

히 국론을 통일하여 국민의 단결된 총화력우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총력외교의 첫 출발이다.

나.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틈성을 견지(堅持)하자.

우리가 펑화통일외교정책의 천명무로 북한이 우리와 같이 「유

엔」이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곰

북한을 국가로 안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

다.

우리가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어다·까지나 긴장완화와 국처L협조를 추구하는 요늘날의 국제r

사회에 우리가 적극 기여하는 한펀，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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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질적적A로 개선하려는 우리，의 능동적인 조치인 것이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북한의 「유엔」이나 국제기쿠 가압

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청하는 것이 아니냐

고 성급히 단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절대로 삼가야하며 그런 사람에게는

평화통일외교청책의 참돗을 깨우쳐 주는 한펀- 유구한 5천년 만족

사 위에 빛나고 있는 우리 대한만국의 민족사적 정동성과 긍지블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것이 참다운 국민총화와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 유신한국을 세계에 선양(宣揚)하자.

우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천명A로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공

산주의 국가블 포함한 모든 국가에 게 우리 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

며， 그들 나라에게도 우라에게 문호를 개방활 것을 촉쿠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다뱉외교(多邊外交)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오며， 이에 짜라 전국만의 주체성있는 대응(對應)oT

요청 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우리· 나라의 연출가와 경제인 등 3명이 소

련당국의 「바차」를 받아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왔A며， 몇일 전에

는 소련적십자사가 「사할린」에 있는 우리 교포를 송환할 것을 정

식으로 밝혔고， 그리고 머지않아 소련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한국 대표선수들이 소련의 초청을 받고 대회 참가를 준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超越)해

서 공산국가들과도 선린외교를 할 수 있다는 차능성을 시사(示

俊)해 주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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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요혹 우리는 앞우로 새로운 다연외교시매에 측음하여 만족

-주체성에 입각하여 유신한국(維新韓國)의 선양에 더욱 힘써 나가

·야 할 것이다.

딱라서 우려는 우리 나라를 방문할지도 모르는 공산국가 국민

들에게 대한민국 국민A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평화원리

의 마덕(美德)을 보여줌우로써 유신한국의 국위(國쨌)를 선양하고

참다운 국가。I 익을 추구하는 실리외교의 역군。1 되어야 할 것。I

다.

라. 국력배양으로 평화통일외교를 핏받첨하자.

평화통일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축원인 조국통일

을 달성하는 데 있음은 다시 말할 펠요도 없다.

분단의 고통을 럴어주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얘

남북대화가 시작된지 극 2년이 되지만은 그 성과는 우라의 커대

와는 먼 것이 사실이며， 01 런 것을 볼애，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거

대하는 결과를 얻키 까지에는 앞A로도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긴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려는 조국의 펑화적 통일이라는 만족의 지상과업을

처벼 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온 국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는 그

날까지 국력배양A로 남북대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1

다.

앞무로 남북간의 경쟁은 새로운 차원에서 치열해 칠 것이다. 대

내적우로는 건설과 국력증캉의 경쟁이 계속될 것이며， 대외적A

」로는 국제기구나 「유엔」에서의 경쟁 등 다각적언 외교경쟁이 예상

되고 있다. 그 어떠한 경쟁이던 간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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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국력배

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첫째도 국력， 둘째도 국력이다. 우리는 민족 중흥을 지향하는

유신고}엽 수행 에 앞장셔 노력하묘로써 국력 배 양의 가속화(加速

化)와 배양펀 국력의 조직화(組織化)에 더욱더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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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실정 |
"., .f;

북한의 농촌;

1. 토지개 혁(土地改훨)

이릎바 협동농장이라는 북한의 집 단농장은 놓민

들을 임금노동자로 만즐어 버렸다

본래 공산주약

국가에서는 로지

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 〔個人所有)

를 안정하지 않

고 <국유화〔國

有化»또는<접

만화 〔集團化»

하는 것을 원칙

A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도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 인민위

원회>가 조직되자 마자 농업칩단화(農業集團化)를 하기 위한 준

비 작엽A로 로지개혁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3월 5알에<로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고

소위 무장몰수(無簡沒 l없)와 무상분배(無價分配)의 방법을 통해서

도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직접적 A로 농업집단화를 실시하

지 않고 농엽칩단화 실시 이전단계로서 먼저 로지개혁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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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우러나라는 안구에 비하여 농로(뿔士)의

연적(面짧)이 부족한 데다가 농만들의 로지에 대한 소유욕(所有

愈)과 애착심(愛홉心)이 다른 어느나라 농만들 보다 강한 펀이므

로 토지개학을 통해서 농만들의 이갇은 욕망(愈뿔)을 충족시켜

주는 한펀 직접 접만화를 하게 되면 농민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

-을 염려하였기 매문이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결과로

@ 북한의 총 경지면적인 186만 정보의 약 54% 인 100여만 정

보가 무장으로 몰수되어 그 중 98만 청보가 72만 4천여 호의 농

카에 분배되었고，

@ 토지볼수와 병행(拉行)해서 이에 부수되는 생산수단인 건축

플(建第物)， 역우마(짧牛馬)， 농기구(震機具)， 관개시설(灌觀

施設)등과 산림(山林)을 <국유화>시켰다. 즉 18만 4천여동

(陳)의 건축불과 4천 7백여 ~두(頭)의 역우마 그러고 커다 농기

구 등이 무장몰수되었다. 또한 5만여 몽리면적 〔藝利面짧 : 울。1

낳는 면적)을 가진 1 ， 000여개의 관개시설을 몰수하여 <국유화>

시켰고， 350만 정보의 산림을 <국유화>하여 임야(林野)의 이용

권(利用權)마저 독점하게 되었다.

@ 소작제(小作制)는 폐지되었으나 경작권지제(親作權Jill制)가

새혹 ·확립되묘로써 도지 <국유화>의 성격이 농후하게 되었

다. 즉 자기의 노동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로지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배된 둥지는 소작(小作)，' 매매

〈賣買)，저당권(趣當權)이 금지되었고 소유권자 자신이 직접 경작

할수없게 된 경우에는그토지를반남하도록되어 있는것이다.

딱라서 이와 같은 로지개혁의 조치는 어다까지나 농민들의 。1

억을 위해서라치 보마는 오히려 공산당의 치반구축(첼盤構짧)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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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A로의 접만화즐 실시하기 위한 사전〔事前)의 단계적 조치였다

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2. 농업집단 화(農業業圍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응 둠지개혁의 과정을 거쳐서 북한에샤

농업집단화를 시작하기는 ~6. 25동란 때 부터였다.

즉 6.25동란 기간인 1950년 부터 57년까지 의 3년동안은 초보적

〔初步的)인 공동노력 형태로서 <소걸이반〔共同牛排班»과 <품

앗이반(勞力互助班»이 나오게 되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같이 농민들에게 초보적인 공동노력 형

태를 취하도록 권장한 것은 앞무로 그들이 실시하게 되는 농엽;섭

단확 정책에 북한 농민들을 순종(順從)케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공동노동을 통한 농사법을 경험하게 하고 소위 공동노동의 우월

성〔擾越性)을 스스로 느끼게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부다 더 근본적언 이유는 전쟁무로 인한 피해가 너

무나 컷무드로 개안의 힘만우로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었

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초보적인 농업집단화의 과정을 거친 후 농엽칩단화의

방침〔方針)이 정식무로 결정된 것은 휴전(休戰) 직후에 개최되었

던 당줌앙위원회(黨中央委員會) 제 6 차 전원회의(全具會議)에서

었다.

이 결정에 의하여 1953년 말부터 농업정단화는 본격적〔本格的)

.우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농업접단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농

민들을 회유(懷柔)하고 기만(歡購)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는더}

북한이 이갇은 방법을 쓴 이유는 처음부터 캉제성을 띄우면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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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반발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1953년 말부터 54년 초까지를 농업집단화의 경

험적 단계라 하여 공산당원이 많은 빈농민을 중심우로 하여 l개군

(那)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을 만들게 하였 o

며 (당시 북한 전지역에 조직된 협동조합의 수는 806개였고 11, 897

세대의 농가가 이 협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이 숫자는 북한 전체，

농가호수의 1. 2% 에 불과하였다)이 협동조합에 최대한의 물질적

원조(援助)와 혜택(惠澤)을 주었던 것이다. 즉

일반 개인 농민들로 부터는 총 수확량의 25%(실질적A로는 50'

%에 가캅마)의 헌불세(現物脫)를 갱수하는 반먼 협동조합에 매

해서는 5%를 깎아서 총 수확량의 20% 정도만 납부하게 하였￡켜

농우(農牛)에 있어서도， 당시 북한의 실정우로 보아 농가 10후당

l마리가 있을까 말까한 정도였으나 협동조합에는 20-30두의 농

우블 무상A로 대여하여 주었고， 그 밖에 종자(積子)， 비료o밍料)

농약〔뿔藥)등을 우선적무로 대여해 주거나 무상공급해 주었을 뽑

만 아니라 심지어는 관개용수(灌縣用水)마저 협동조합에 우선적

o 로 공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개인 농민에게는 별다

릎 혜택을 주지 않았먼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농과 초합원 관계에 있어 조합원 우대정책을

쓰므로서 조합원이 되게끔 기만과 회유 등 간접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농엽집단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갇은 4가자

의 기본정책(基本政策)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빈농층에 의거하면서 중농〔中農)과 손을 장고 부농〔富

農)을 고럽 제한시키는 계급정책(階級政策)이다.

다시 말하면， 농촌에서 빈농을 기본 세력 A로 삼은 공산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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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농엽칩단화의 투쟁대상인 부농을 제거

하기 위해서 중농과 동맹을 한 것이다.

이것은 얼핏보면 가난한 농민을 위하는 것 갇지만 사실은 가장

큰 척을 대향하기 위해서 부농 이외의 모든 세력과 알시적A로

동맹을 하여 하나씩 개별격파(個別擊破)하는 공산당 본래의 전술

，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록는， °1 른바 자원적 원칙〔自願的 原~U)우후서 。1 것은 협

동조합에 가엽(加入)하고 탈퇴(脫退)하는 것은 각자 농민들의 자

유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원적 원칙은 농민들을 조합에 가입시키기 위

한 전략적〔戰略的)인 수단(手段)에 불과한 것무로서 오늘날 약

105만 여호에 달하는 북한의 농가 중에서 협동조합에 가업하였다

가 탈퇴한 세대는 한 세대도 없는 실정이마.

세째로는， 협동농장에 가입한 농민에 대해서는 정치적무로 어

느 정도 신임하는 반면 가입하지 않은 농민에 대해서는 불신임하

는 정책이다.

즉 개인농을 계속해서 고칩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조합원￡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럽시키고 농사를 짓기 곤란하도

록 만들묘로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못견다게 만드는 것이

다.

네째로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갇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불잘

적인 혜택과 지원을 해 주고 반대로 개인농에 대해서는 양곡수매

등의 방법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 공산당은 이러한 네가지 정책에 의해 농엽칩단화블 완성시켰다.

그리고 북한은 농업협동조합 조직에 있어서 3가지 형태를 제시

하고 그 중 어떤 것이나 자유로。1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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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형태로서는 농로， 농기계， 건축물， 농우 등의 개인 소유는

그대로 인정하고 노력협조만 하므로서 일해 준 만큼의 대가를

받는 형태이며，

제 2형태는 소합에 가입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

〔주로 로지)을‘칩만화시키되 소유권은 안정해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1 권리인 경작권만을 조합에 귀속시키는 형태이다.

그러고· 제 3형태는 완전한 사회주의 형태(社會主義 形態)라고

불리우는 것A로서 토지를 비릇한 모든 생산수단이 조합의 공동

소유가 되고 농민은 다만 노력만 제공하는 형태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농민들에

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는 했무나 사실은 처

음부터 가창 사회주의적 형태언 제 3형태만을 택하게끔 간접적A

j료 압력을 가하였다.

북한은 농엽첩단화를 1958년 8월로서 완성시키고 동년 10월에

는 농엽협동조합을 말단 행정키관언 。1 (里) 단위로 통합시컸다.

즉 1958년 10월 11얼 <내각결정(內關決定» 125호인 <농엽

협동조합의 통합과 그 규모를 확장하는데 대하여>에 의하여 통

합사엽(練슴事펴)이 전개되어 동년 10월 16일부터 동년 말일까지

전 북한에 존재하고 있던 13， 309개의 농엽협동조합을 3， 843개의 

-조합무로 통합시 켰다.

이렇게 통합되묘로써 이(里) 단위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한 개

의 조합에 평균 40호 내지 100여호의 농가수를 망라하고 있었우

나 통합이 된 후에는 평균 80호‘내지 300호의 농가로 되었고， 경

지면적에 있어서도 130정보로 부터 500정보로 확장되었다. 그리

고 이같은 조합의 균모 확대 이외에 조합이 가지는 업무분야도

해폭 확대되어 j 농산〔題塵)뿐만 아니라 학교， 탁아소， 유치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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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소， 선전실， 이말소， 장품공급， 신용업무， 공동식당 등의 관라‘

운영도 조합에서 직접 담당하게 되므로써 협동조합이 농촌에서

생산(生塵)， 분배 (分配)， 소Bl(消費)， 교환(交換)， 교육〔敎育)，

문화(文化)등의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이 러한 협동조합의 이 (里) 단위 통합으로， 북한의 말단

행정책업자〔行政責任者)인 이인만위원장(里人民委具長)01 농업협

동조합의 관리위원장(管웰委具長)을 겸임하게 되었A며， 이는 곰

생산단위(生塵單位)와 행정단위〔行政單位)가 사실상 통합된 것;울

의마하는 것이다.

3. 협동농장(協同農場)

l

집 단농장의 노력부족을 부녀자플로 더1우고 었는

오늘의 북한농촌

북한은 1962 년;

1월 농업협동조

합을 <농업협동

농장>이라고 개

칭하였다.

딱라서‘협동농

장은 행정구역、

〔行政圖域)의 말

만〔末觸) 단위안

각 이(里)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협동농장에는 관리위원장〔管理委具長)01 있는데 이는 농장의

책엄자안 동시에 이인민위원회(里人民委員會)의 위원장(委具륙)’

을 겸하고 있다.

협동농장에는 관리위원회가 있고 이 관리위원회 밑에 작업년l:"

〔作業班)이 있」ζ며 작업반응 다시 분조(分助)효 나누어져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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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간부(뽑理幹部)로서는 관리위원장 밑에 2명의 부위원장과

1명의 기사장(技土릎)이 있-뜨며， 통계원(統計具)， 부71 원(解記

具)，‘ 창고장(負庫長)， 생산지도원(生塵指導員) 등이 았다.

작엽반(作원班)은 농산작엽반(農塵作業班)이 기본이나 과수

(;果樹)나 축산(좁塵)등을 겸하는 농장에는 과수작업반(果樹fF業

班)， 축산작엽반(홉옳作뿔班)등이 있무며 기다 공예작울(I醫fF

物)， 참엽(첼業)등의 생산이-많은 농장에는 그에 짜른 작업반。1

죠·적되고 있다.

농산작업반은 ·보통 100여명 정도의 농창원〔震場具).2...로 구성되

어 있다. 각 작엽반은 다시 세분화(細分化)되어 농창원 10명 내지

20명A로 구성되는 분조(分組)가 있는데 이를 작업분조(作뿔分組)

라고도 하며 사살상， 이 분조가 모든 작엽의 기본단위로 되어

있다.

작업반에는 작엽반장이 있요며， 분조에는 분조장이 있다.

그러고 이들 판:리판부 몇 작엽반장과 분조장들이 모두 공산당

원임응 두말 할‘ 것도 없다.

각 협동조합의 직속 상급기관￡로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那協同醫場經營委具會)라는 것이 있어서 각 협동농장은 군협동

농장위원회의 지시(指示)와 통제(統制)를 받게되어 있으.며 또

한펀무로 각 。1 (里)마다 북한 공산당의 말단조직언 이당위원회

(里黨委員會)가 조직되어 있으묘로 알상적(日常的)인 당의 통제

는 이당위원회로 부터 받게되어·았다‘ 그러므로 결국 협동농장은

당과 행정의 이중적인 지시와 통제플 받게되어 았는 것이다.

4. 농업노동의 기준작업정량(基準作業定量)

북한의 농민들은 전부가 협동농장에 ‘ 소속되어 있 o 묘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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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농창원인 농민플은 완전히 농업노동자로 전락(轉落)되었고

오직 자기가 일을 한 양(量)과 잘(質)에 의하여 분배를 받고 있

을 딱름이다. 딱라서 이들 농민들야 한 일의 양과 짚을 펑가할

일청한 기준이 펄요하다.

그러하여 기준작업량(基準作業量)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었고

이에 기준해서 작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엽청량제도〔作業옆量制度)는 농창원들의 노동력

을 최대한A로 짜내자는 데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작엽정량은 1일 (8시간 기준)에 보통 작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장원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이다. 그러나 실응 농장원들의 노동

능력을 장(上)， 중(中)， 하〔下)로 쿠분한다면 기준 작업정량을

정함에 있어서 중〔中)융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중(中)과 장(上)

의 중간을 기준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정량을 8시간에 초과

해서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부득이 시간을 연장하

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평야지대〔平떻뼈帶)， 산간지

대(山間웹帶) 등의 지리적안 조건과 농기쿠 등 작업조건에 짜라

각 협동농장마다 약간의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북한 공산당은 농장원들로 부터 최대한의 노력을 동원시키기

위하여 작업량 기준을 점차적A로 높이고 있다. 이는 협동농장

자체내에서도 그러하다.

그 실례 (寶例)로 북한은 1962년에 소위 <내각결정> 142호로

협동조합 조직 초기에 작성랬던 작업청량표를 전면적무로 재검로

하여 <협동농장 기준작업청량(協同農場 基準作業定量»을 새로

제정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수정없이 적용시키고 있다. 농

창원들에 대한 작엽청량은 카준작엽청량표에 의하여 각 협동농창

에서 지역적인 조건， 농기쿠 등 쿠체적인 실정에 얄맞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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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엽정량은 사정에 딱라 변경될 수 있으나 작업급수

(作業級數)는 절대로 변경찰 수 없다. 작업 급수는 작업의 중

요성， 힘의 소요 청도， 그리고 기술 이용도에 딱라서 5등급무로

구별되고 있는데 가장 힘이 적게도는 노동을 l급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노동을 5금으로 규청하고 5급에 해당되는 작엽청량을 완수

하였을 경우에는 1. 5노동일(또는 1. 5점수)， 4급은 1. 25, 3급은

1, 2급은 0.75, 1급은 0.5로 인정 하여 주고 있다.

짜라셔 하루에 규정된 급수의 작업정량을 완수했을 경우에도

작업의 급수(즉 종류)에 따라 노력점수〔勞力點數)는 달라지게 된

다.

이러한 기준작업정량표에 의하여 그날 그날의 한 일을 펑가받

기 때문에 연령， 성별등에 따라서 획득하는노력점수는달라지는

것이다.

5. 의무노동일(義務勞動日)과 노력일 평가〔勞켜日 評價)

북한에 있어서 모든 농장원들에게는 연간 노동책임알수(榮動責

任日數)가 정해져 있다. 즉 남자는 230일， 여자는 180일， 임잔부

또는 젖먹이 아이를 가잔 여자는 130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노동수알에 대한 계산은 날자나 시간A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양(量)과 질(質)에 의해서 계산된다.

다시 말하면， 협동농장에 있어서의 1일 책임량은 작업 종류에

‘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점수제로 계산해서 남자는 230

점 그라고 여자는 180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연간알한 분량이 이 점수에 ul 달할 경우에는 연말분배

〔年末年配)애 자기 몫으로 분배받을 양에서 15% 내외를 벌금우

- 83-



로 빼앗기게 된다.

‘ 또한 2년 이상 자기 책임량의 점수를 약지 못하면 책임추궁을

받게되셔 있다.

이와 갇이 ‘북한 농촌에서 남자는 연간 230점， 여자는 180점，

엄산부 또는 유아(1세 마만)를 가잔 부녀자는 130점의 책임량을

완수하여야 하는데 그 책임량 1점에 대한 기준은 지역에 딱라 다

소 차이가 있A나 대체로 다음과 갇다. \

CD 흙파기 의 경우 : 하루에 1. 5m2
(입 방마 터 )의 흙을 파서 500m

(마터)의 거리를 운반해야 책임량 1점을 얻을 수 있다.

@ 논김 매치의 경우 : 초벌김은 500평， 세벨김은 400평을‘ 매면

책임량 1점을 얻을 수 있다.

(3)E..심기의 경우 : 1평에 150주(樣)를 ·기준하여 150평을 심어

야 한다.

이러한 의무노동 책임량을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년 중 일치가 나빡서 착엽을 하지 못하는 날을 뺀다면 매일과

같이 일을 하여야만 책임량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력일 평가(勞力日 評價)에 있어서는 소위 노동의 양과

칠에 의하여 평가된다. 이를 공식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력일=--.-갚멀꽃검--=--X 작엽등급에 의하 노력얼×작엽의 、잘
l 준작업정량 」

즉， 어느 농창원이 하푸 모내기 작엽을 200평 했 o 나 심어 놓은

모가 울에 도고 줄이 맞지 않을 경우 이 모내기 작업의 칠이 80%

로 평가된다면 다음과 갈이 꼴이할 수 있다.

※ 모내치 하루 150평에 점수가 1. 5의 경우 그 작엽량은

200(착엽섣적)
1. 5x~←→------× 80%(갤평가)=1. 8(노력 일)

(등급노 150(작업 정 량)

- 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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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업정량을 양(量)적인 면에서만 평가하는 예가 허마하

며 잘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평가되는 점수(노력일)는

곧 엄금과 같다. 그러묘로 협동농장의 농창원들은 점수를 많이 딱

기 위해서만 움칙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노력일〔점수)에 관계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를 플연， 물고가 막혔거

나 옥수수가 바람에 쓰러져도 노력일(점수)에 관계가 없 o 면 무

관심하게 쳐다 보고만 있는 것이다.

도한 작엽청량을 채우기 워하여 속임수를 쓰는 예도 적지 않다.

딱라서 북한 공산당은 이러한 점을 해결할 목적우로 소위 <밭

머리 총화>C얼이 끝난후 농장원들이 밭머리에‘ 모여 앉아 그날

그날의 작업량을 사정하고 평가하는 것) 라는 것을 시키고 있우

며 또한 각종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勞重h鏡爭運행J)을 벌리고 있

는 것이다.

6. 결산(決算)과 분배(分配)

협동농창원에 대한 노동보수〔분배)는 소위 <사회주의적 분배

제(社會主義的 分配制»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즉 각 농창원의 동원된 비율과 작엽능률에 딱라 ’노력일(勞力

S)이 확정되고 이 노력일에 기준해서 연말 또는 연초의 협동농

창 결산총회에서 현물(現物) 또는 현금(現金)우로 분배된다.

노력일을 측청하는 것으로서 기준 작엽청량표가 있기는 하나

노동의 칠과 양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돗에

서 작엽반장， 분조장， 열성 당원 등 2-3명A로 구성되 〈노력알

평가조>C勞力日 評價組)를 조직하여 작엽이 끝난 후 앞에서 말

한 바 있는 <밭머리 총화>릎 열고 심의에 붙여 각 농장원들와

그날의 노력얼 점수를 정하도록 하고 었다.



이러한 <밭머리 총화>를 실시하게 되묘로써 분조원들은 각자

차기의 일에만 전력(全力)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

하는 것까지 눈여져 보게 된다. 그래야만 <밭머리 총화>에에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서로 감시를 하는 것과 갇은 결과를 낳게 되

었A며， 노력점수가 곧 자기의 임금(質金)과 같은 것이므로 한치

의 양보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정〔흉定)된 각 농장원의 노력점수는 농장원이 가

지고 있는 노력수첩에 기록되며， 10일 단위로 개안이 가지고 있

는 노력수첩과 작엽반창이 가지고 있는 노력일 정리대장과 대조

하여 채확안하는 동시에 관리위원회(營理委員會)에 보고되면 관

리위원회에서는 통계원(純計員)이 개인멸로 정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자기의 연간 총노력일을 알 수 있A며，

연말 결산에 의해 전체의 생산결과가 확정되면 1일 노력알의 단

가에 따라서 분배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상쥔

협동 농창에서

의 결산분배에

있어서는 끄월경

에 각 협동농장

에서 생산 및 노

력결산서를 작성

하는데 이 해에
흥緣~fB'1;:;r~;;:: J7양션，.，"'"이3월

는 작엽반장까지 l'!"썼，{~ ‘s…싹끼”잉、~::'!::'.;ι‘ιι 끼

포함한 그관간리위원회의 간부와 이당(里當) 벚， 농근맹(농엽근로자

동맹) 그리고 사노청(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등의 간부틀이 참

카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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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협동농장에서 심의된 생산 및 노력결산서는 군협동농장경영

위원회에 제출되며 여기에서 각 협동농장의 결산을 하나 하나 최

종적A로 심의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바로서 결산

과 분배에 들어간다.

결산에서 농민에게 분배되는 몫은 그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총

수확고에서 일정한 양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하는데

공제되는 양은 각 협동농장마다 다소의 차。1 는 있A나 대체로 종

자매 약 3% , 사료대 ,1% , 화학비료대 4% , 농기계 사용료 2% ,

관개시설 사용료 4% , 농기구 구매비 10% , 농장시설 확장131 30

%, 관려운영벼 7% , 원후기금 1. 5%로 62.5% 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전부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불과 37.5% 에 불과하며

이것을 가지고 농창원들에 운배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고 분배하는 곡물의 종류에 있어서도 제한하고 있 o 며 주

로 벼，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분배에서 문제되는 것은 노력자가 부족한 농가(뿔家)인

것이다. 즉 5명의 가족 중 3명의 노력자(勞力者)가 있는 가정과

1명만 있는 가정〔혜를 플면， 부언은 명으로 노동이 불가능하며 그

외에 아주 어란애들만。1 3명이 있을 경우)과는 노력 점수의 합계

에 의하여 분배를 받는 만큼 분배량도 3: 1의 비율이 된다. 그러

.므로 모든 협동농창원이 공동의 노력을 들여서 운영해 온 협동농

창이지만 각 농가의 노력자 수와 노력 투하량에 따라 차이가 있

는 수입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렴 노력자가 부족한 농가

는 불가피하게 당에서 대여해 주는 대여곡을 먹거나 또는 협동농

창 기금 중 〈원호식량>.Q..로남겨둔 것A로 보초를 받아야만 되

는데 보조받는 가청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분이 i 좋은 가청이

우선적무로 받게 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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